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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감성사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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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희진

* * * *

뉴스 기사를 이용한 정보의 추출 및 가공은 분석의 적시성과 유연성, 경제적 효용

성을 갖추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성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의 빈도를 이용해 지표를 만드는 방법

을 제안하였고, 해당 모형의 해석력을 고려한 결과 경제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 감성

단어의 빈도를 이용하는 것이 장점이 크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현

상을 나타내는 감성단어를 경제기사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기사 내에 있는 단어를 저차원 공간에 

임베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때 단순히 문맥의 정보만을 이용해 텍스트의 정보를 

축약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분류의 방향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축약공간을 조정한다. 

이렇게 감성이 고려된 텍스트의 축약공간 위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주제단어를 대

응시키고 그것에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감성사전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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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뉴스 기사를 이용한 정보의 추출 및 가공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으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경제 뉴스 기사

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거나 향후 경제전망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경제조사 활동들을 뉴스기사 정보를 이용하여 보완하

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TV, 신문, 라디오

를 통해 기사가 전달되었던 기존 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뉴스 기사의 생산, 유통,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인터넷 뉴스 기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할 경우 이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추출은 기존 조사방법이 가질 수 없

었던 장점을 가진다. 먼저, 잘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

다. 인터넷 기사는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므로 경제현상에 대한 민감한 변화를 즉각적으

로 파악할 기회가 생긴다. 이는 잘 설계된 조사계획에 의해 경제지표를 도출해왔던 기존 

조사방법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정보를 추출하므로 정보의 처리 및 

가공이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석의 유연함

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 기사에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는

지 확증하거나, 혹은 문자로 이루어진 기사 자료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

는 방법 및 그것이 가지는 적시성, 기존 조사방법과 비교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김현중 외 3명(2019)은 경제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 경제심리지수

(ESI), 소비자동향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근사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경제 뉴스 기사가 감성분류 라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류된 감성라벨을 이용

하여 기사의 텍스트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경기지수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를 생산할 수 있

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감성분류 라벨의 출현 확률이 기사의 특정한 단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류모형을 통해 설명력 있는 지표를 생산하였다.

김현중 외 3명(2019)의 결과에서 경제 뉴스 기사에 나온 단어의 특성값을 학습하여 직접 

경제지표를 만드는 방법론과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성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

의 빈도로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제안한 두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생산 지표의 성능이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해석력을 고려한 결과 경제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 감성단어의 빈도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본 연구는 경

제현상을 나타내는 감성단어를 경제기사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주어진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받은 2008.1월~2018.12월 인터넷 경제 뉴스 

기사 중에서 한국은행이 표본 14,000여 건을 추출하고 경제 관련 감성의 유무와 방향을 분

류하여 라벨을 부여한 것이다. 감성라벨은 같은 데이터에 대해 기사별 혹은 문장별로 할당

되어 있으며, 각 경제 주체인 기업, 소비자, 기타1)의 세 종류의 감성 점수로 표시되어 있

다. 라벨 점수는 부정에서 긍정에 이르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감성라벨은 라벨

링 대상이 기사인지 문장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고 라벨 점수가 기업 측면인지 소

비자 측면인지 혹은 기타인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총 여섯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

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라벨이 있는 경제 뉴스기사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통해 기사 내에 

있는 단어를 저차원 공간에 임베딩2)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단순히 문맥의 정보를 이용해 

텍스트의 정보를 축약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분류의 방향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축약공간을 

조정한다. 이렇게 감성이 고려된 텍스트의 축약공간 위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주제단어

를 대응시키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감성사전을 구축한다. 2장에

서는 텍스트를 전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감성단어를 찾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

다. 3장에서는 전처리 방법과 학습의 단위에 따른 감성단어 추출결과를 간략하게 비교한다. 

4장은 본 연구에서 선택한 전처리 방법과 학습의 단위, 자료에 따라 찾아낸 감성단어들을 

경제주체별, 긍정-부정단어별로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고찰한다.

1) 기사 또는 문장 내에 명확한 경제심리 주체(기업 또는 소비자)가 없는 경우

2) 단어는 사전 내의 하나의 원소로 이산형 변수로 다룰 수 있다. 만약 사전이 10만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

다면 이 변수는 10만 차원 내의 한 원소에 해당한다. 이 변수는 고차원인 반면 단 하나의 원소만 1이고 나

머지는 0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원은 높지만 원소가 가진 정보의 단순함을 이용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

대한 줄이면서 낮은 차원의 원소(예: 위의 실수)로 변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단어의 임베

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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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모형)과 학습의 목표를 개발

하는 인공지능 분야 중 하나이다. 설명변수와 반응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설명변수를 이용해 반응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적합되었다면 이는 학습이 잘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인 감성라벨이 있는 경제 뉴스기사를 

이용해 반응변수인 문맥 정보와 감성라벨 정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적합하는 것

이 학습의 목표이다.

1. 전처리 방법

단어는 우리말에서 자립성이 있으며 일정한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감성사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문서 데이터를 단어들로 분해하여 데이

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 연구에서 문장에서 단어를 분

리해 나가는 방법에 따라 목표로 하는 텍스트 분석 모형의 성능이 크게 변화할 수 있어, 

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처리 방법의 선택은 분석 목

적, 데이터의 크기, 학습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맞는 전처리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지 먼저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어의 품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품사 기반 단어 전처리 방법과 품사에 의존하지 않고 단어를 추출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

을 소개한다.

가. 품사 기반 방법

품사 기반 단어 추출기는 기존에 학습된 사전과 규칙을 기반으로 문장으로부터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의 추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의 KoNLPy 패키지에

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tokenizer)인 Okt class를 사용하였다. KoNLPy는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Python 언어로 작성된 패키지이고 Okt class는 KoNLPy가 제공하는 여러 

tag 패키지 중 하나다. Okt class는 한국어에 대한 텍스트 정규화(normalization), 토큰화

(tokenization), 어근화(stemming), 어구 추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Okt class를 이용해 



분석 가능한 품사의 종류는 총 19가지로, KoNLPy가 제공하는 다른 tag 패키지들과 비교해

볼 때 적은 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품사 분류가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

로 속도가 빠른 Okt class를 사용하였다.

 <표 1>         품사 기반 단어 추출 결과 예시

 입력 문장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 단어

(‘금융위기’, ‘Noun’) (‘이후’, ‘Noun’) (‘대기업’, ‘Noun’) (‘과’, ‘Josa’)
(‘중소기업’, ‘Noun’) (‘자금’, ‘Noun’) (‘조달’, ‘Noun’) (‘의’, ‘Josa’)

(‘양극화’, ‘Noun’) (‘가’, ‘Josa’) (‘갈수록’, ‘Noun’) (‘심화’, ‘Noun’) (‘하고’, ‘Josa’)
(‘있다’, ‘Adjective’) (‘것', ‘Noun’) (‘으로', ‘Josa’) (‘나타나다', ‘Verb’)

나. 비지도 학습 기반 방법

비지도 학습 기반 단어 추출기는 단어의 품사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한글 고유 어절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의 추출기이다. 

여기서 사용한 한글 어절의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글은 어절의 왼쪽 부분에는 의

미를 지니는 단어,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등이 사용된다. 그리고 어절의 오른

쪽 부분에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단어인 조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어절의 구성을 왼쪽과 

오른쪽 부분으로 구분할 때, 단어는 어절, 어미 등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일 어절을 이루는 명사, 부사와 같은 단어는 어절의 오른쪽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명사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복합명사가 쓰인 

어절도 왼쪽과 오른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한글 어절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단어 가능 점수3)를 정의하여 해당 점수를 

기준으로 문장에서 유의미한 단어를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 가능 점수는 두 

가지로 Cohesion score와 Branching entropy를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 단어 가능 점수에 대

해서는 <부록 1>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표 2>는 두 방법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 기반 단

어 점수 계산 예시이다.

3)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단어가 문서에서 유의미한 단어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점수. 일정한 

기준의 단어 가능 점수를 넘는 단어는 유의미한 단어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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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비지도 학습 기반 단어 점수 계산 예시

단어: ‘뉴욕증시가’ Cohesion score Branching entropy

‘뉴’ 0 0.66

‘뉴욕’ 0.84 2.41

‘뉴욕증’ 0.59 0.49

‘뉴욕증시’ 0.65 2.01

‘뉴욕증시가’ 0.53 3.41

2. 학습모형 및 계산

추출된 단어 사이의 유사도 등의 계산에 필요한 단어의 특성벡터(embedding vector)를 얻

기 위한 학습모형으로는 Sentiment Specific Word Embedding Model(Fu, P. et al., 2018)을 이용

하였다. 이 모형은 단어 주변의 문맥 단어들의 정보와 문서의 감성라벨 정보를 동시에 이

용해 학습하여 단어를 표현하는 저차원 벡터를 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문맥 정보 모형

과 감성 정보 모형에 대응되는 문맥 손실함수와 감성 손실함수를 각각 정의하고 두 개의 

손실함수의 가중 평균을 전체 손실함수로 두었다. 학습 모형은 이 전체 손실함수를 최적화

한다. 감성 손실함수의 손실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을 적합하기 위

해서는 문서 혹은 문장에 감성라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감성라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둔다4).

문맥 정보는 문장 내에서 단어의 문법적 연결성을 의미하며 손실함수는 CBOW 모형

(Mikolov, T. et al., 2013a)과 같이 단어의 출현에 대한 조건부 확률의 우도를 이용하여 모형

화하였다. 문법적 연결성이 높다는 뜻은 문장을 이루는 연속된 단어의 집합들이 우리가 가

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흔히 관찰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모형’이라는 원문을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 예문은 단어 추출을 통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 이용 예측모형’으로 정제되었다고 가정하자. 정보기술 논문들을 모

아둔 문서집합을 다루고 있다면, 예문의 첫 번째 단어인 ‘인공지능’과 세 번째 단어인 ‘예

측모형’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 단어인 ‘이용’은 높은 확률로 관찰될 것이다. 즉, 이 문장은 

높은 조건부 확률을 가질 것이다. 문서 집합 내에 첫 번째 단어인 ‘인공지능’ 대신 ‘기계학

4) 감성라벨이 표시된 문서나 문장의 숫자가 적을 때에는 감성분류모형을 먼저 적합한 후 추정된 감성라벨을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한다.



습’, ‘AI’와 같은 단어로 대치된 문장 역시 흔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장을 문

법적 연결성이 높은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대신 ‘달리기’라는 

단어가 온다고 생각하면 ‘달리기 이용 예측모형’은 빈도가 낮을 것이며 문법적 연결성이 

낮은 문장이라 볼 수 있다.

문법적 연결성을 측정하는 관측빈도의 계산은 반응변수와 설명변수가 주어진 다항분류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예문에서 설명변수는 ‘인공지능’, ‘예측모형’으로 반응변수는 

‘이용’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범주형 변수인 단어를 모두 실수 벡터로 변환

하였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두 개의 설명변수 ‘인공지능’, ‘예측모형’이 주어진 경우 그 

두 단어 사이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다항분류모형으로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항

분류모형을 적합할 때 분류 정확도 혹은 모형 적합도를 다항로지스틱 모형의 우도함수를 

사용하였다면 사용된 손실함수는 다항분포의 음우도함수로 주어질 것이다. CBOW 모형이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단어 간 분류모형으로 모형화하고 분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

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분류모형을 적합하는 가운데 이산형 변수인 단어를 연속형 변

수인 특성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시키면서 분류 정확도를 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어의 실수 표현형을 찾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잘 적합된 분류모형이라면 다음과 같이 확률 P(‘이용’ | ‘인공지능’, ‘예측모형’), 

P(‘이용’ | ‘기계학습’, ‘예측모형’), P(‘이용’ | ‘AI’, ‘예측모형’)에 대한 예측확률은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AI’ 세 단어의 특성벡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CBOW 모형은 이 기준 하에서 범주형 변수인 단어

를 실수벡터로 변환하는 좋은 대응을 찾을 것이다. 즉, 문법적 연결성을 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어의 변환 과정을 문법적 학습모형이라 부른다.

감성 정보는 감성분류 정확도를 의미하며 감성분류 라벨에 기반한 분류모형을 이용하여 

손실함수를 정의하였다. 감성분류모형의 분석 단위는 감성라벨이 표기된 문장 혹은 문서가 

된다. 감성분류모형은 다항분류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문장 혹은 문서를 요약

한 특성벡터, 반응변수로는 감성라벨을 사용하였다. 감성분류모형 적합을 위한 문서, 문장

의 변환은 해당 문서와 문장을 이루는 단어의 특성벡터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감성분류모

형에서는 감성적 분류가 잘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모형을 적합하기 때문

에, 범주형 변수인 단어를 실수 값을 가지는 특성벡터로 변환하는 학습이 감성분류 정확도

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형을 감성 학습모형이라 부른다.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을 생각해보자. ‘인공지능 이용 생산성’, ‘인공지능 이용 실업’. 이 두 

문장에 각각 긍정과 부정의 감성라벨이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감성라벨의 차

이는 ‘생산성’과 ‘실업’에서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감성분류모형은 이 두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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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모형을 예측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실

업’이라는 단어는 숫자 공간에서 비슷한 위치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위치에 표시되어야 감

성분류모형이 잘 작동할 것이다. 이는 문법적 연결성이 아니라 감성분류 라벨에 의해 단어

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모형은 문법 학습모형과 감성 학습모형에 사용한 단어의 특징 추출함수

를 공유한다. 앞서 언급한 문법 학습모형과 감성 학습모형이 문법적 연결성을 최대로 하거

나 감성적 분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각각 단어의 특성벡터를 추출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두 개의 다른 분류 기준의 가중 평균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하였고, 단어의 특징 

추출이 그 분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성적 분류기준과 문법적 연결성을 함께 고려한 단어의 표현형을 찾는다. 모형에 사용한 

중요한 조절 모수로 와 가 있다. 는 감성분류모형에서 문장, 문서의 대표 벡터의 크기

를 조절하고, 는 문법 학습모형과 감성 학습모형의 가중평균을 결정한다5).

가. 학습 내용의 세부 설정

감성단어 추출을 위해 각 심리 주체(기업, 소비자, 기타)별로 감성이 있다고 표시된 기사

와 문장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심리 주체별로 학습된 감성사전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심리 주체별로 모형을 별도로 학습하였다.

1) 문법 학습모형의 데이터 설정

문맥 손실함수는 조건부 확률을 예측하는 분류모형에 기반한다. 이 분류모형에 사용되는 

반응변수는 품사 정보를 활용하여 정제하였다. 품사 기반 전처리 모형을 통해 도출된 단어

에는 품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두어 이후 분석에 결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라는 

단어가 긍정 감성라벨에 사용되었고 명사로 품사 할당이 되어 있는 경우 ‘경기_2_Noun’6)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감성과 연관된 단어가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라는 두 문장이 각각 긍정과 부정

의 감성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는 감성라벨과 직접 연결

5) Ⅱ-2장 다. 문서 대표 벡터, 바. 모형 학습 참고

6) 부정 감성라벨에서 ‘경기’가 관찰된 경우 ‘경기_0_Noun’, 중립 감성라벨에서 ‘경기’가 관찰된 경우 ‘경기

_1_Noun’이라 표시하였다. 본고에는 따로 감성 정보와 품사 정보를 표기하지는 않았다.



이 되어 감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경기’라는 단어를 통해 감성라벨을 분류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라는 단어는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연관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감성사전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찾

아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감성라벨이 포함된 문장이나 문서 내에서 구분하여 단어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문맥 단어들이 문맥 정보 모형에서 특정 품사의 단어들만을 반응변수로 예측하

도록 학습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문법 손실함수에서 반응변수로 명사, 동사, 형용사만을 

고려하였고 그 외의 품사가 반응변수로 오는 확률함수를 학습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설명변

수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였다.

2) 감성 학습모형의 데이터 설정

세부적으로 감성 정보 모형에서 사용하는 감성라벨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감성 문서 데이터는 각 기사별 혹은 문장별로 경제심리 없음, 긍정, 부정, 중

립, 불확실한 긍정, 불확실한 부정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경제심리가 없는 

기사 또는 문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긍정과 불확실한 긍정을 하나의 긍정감성으로, 부

정과 불확실한 부정을 하나의 부정감성으로 구분하여 경제심리가 있는 기사 또는 문장을 

긍정, 부정, 중립의 3가지 감성 극성으로 축소하여 표현하였다. 기사별로 표시된 감성라벨

은 기사 내에 표현된 모든 단어에 감성라벨을 할당하였고, 문장별로 표시된 감성라벨은 문

장 내에 표현된 단어에만 감성라벨을 할당하였다.

3) 증감단어의 처리

경제기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 감성분류 기준 외에 감성이 포함된 경제기사

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감성이 있는 경제기사가 같은 감성을 가지더라도 사용

되는 단어에는 대부분 특정한 방향(증가 또는 감소)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

를 들어 ‘실업률 감소’라는 내용의 문장과 ‘수출 증가’라는 내용의 문장은 모두 긍정 감성

이지만, 사용되는 단어의 방향은 감소와 증가로 반대를 나타낸다. 증감을 나타내는 단어의 

감성특성을 추출하면 경제기사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감성이 

있는 각 문장에 대하여 <표 3>과 같은 증감단어의 출현 빈도를 이용하여 증가, 감소, 증감 

없음 이 세 가지의 추가적인 정보를 표시하였다. <표 3>의 증감단어는 김현중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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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긍정, 증가), ⋯, (부정, 감소) 등 총 9

개의 감성라벨을 이용해 감성 데이터 문장들의 라벨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감성 정보 모형

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표 3>         증감 단어 목록

증가 단어

‘가중’, ‘가속’, ‘강화’, ‘격화’, ‘고조’, ‘급증’, ‘급등’, ‘넘어’, ‘넘다’, ‘늘다’, ‘늘어’, ‘높아’, ‘높이’, ‘높
게’, ‘돌파’, ‘상승’, ‘상향’, ‘상회’, ‘솟’, ‘심하’, ‘심해’, ‘심화’, ‘오르’, ‘올라’, ‘올리’, ‘인상’, ‘증가’, 
‘증대’, ‘증진’, ‘증폭’, ‘촉진’, ‘최대’, ‘최고’, ‘커지’, ‘커져’, ‘폭증’, ‘폭등’, ‘확대’, ‘확산’, ‘확장’

감소 단어

‘감소’, ‘감축’, ‘낮아’, ‘낮춰’, ‘낮추’, ‘내려’, ‘내리’, ‘둔화’, ‘떨어’, ‘미미’, ‘수축’, ‘약화’, ‘인하’, ‘작
아’, ‘적어’, ‘줄다’, ‘줄어’, ‘줄이’, ‘지연’, ‘지체’, ‘축소’, ‘최소’, ‘최저’, ‘하강’, ‘하락’, ‘하향’, ‘하회’

나. 기호

다음에 설명할 모형과 그 손실함수들을 정의하기 위한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  : 전체 단어집합

-  : 번째 문서내의 단어 개수

- 
∈ : 번째 문서의 번째 단어

- 
 : 단어 

의 one-hot 벡터7)(∈ ), 더미 변수(dummy variable) (단 |C|는 집합 C의 

원소 개수)

- 
  : 번째 문서의 번째 단어 주변의 주변 문맥 단어집합

-  : (×   행렬) 문맥 정보 모형에서 학습되는 모수 행렬로, 주어진 문맥 단어들의 

one-hot 벡터(∈ )와 문서의 대표 벡터(∈ )를 차원 임베딩(embedding) 공간으로 

사상(mapping)시키는 역할을 한다.

-  : (×  행렬)문맥 정보 모형에서 학습되는 모수 행렬로, 임베딩 공간으로 사상된 

벡터를 모형의 학습 목표인 목표 단어의 one-hot 벡터로 사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 : (×  행렬) 감성 정보 모형에서 학습되는 모수 행렬로, 행렬에 의해 임베딩

7) 하나의 단어를 표현할 때는 범주형 변수를 표현하는 더미변수와 동일하다. 문장을 one-hot 벡터로 표현할 

때는 문장 내에서의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표시하거나 혹은 출현 유무를 표시하는 이산형 변수가 된다.



된 문서의 대표 벡터(∈ )를 축소된 차원(∈ )의 은닉층(hidden layer)으로 사상시키

는 역할을 한다.

-  : (× 행렬)감성 정보 모형에서 학습되는 모수 행렬로, 은닉층으로 사상된 벡터

를 학습의 목표가 되는 문서의 감성라벨에 해당하는 출력층8)의 벡터(∈ )로 사상시

키는 역할을 한다.

- 
  : 

의 전체 데이터에서의 단어 출현 빈도수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자.

<문서>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자금 조달 양극화 갈수록 심화 나타나다.

그리고 문서가 단 하나만 있고 현재 사용가능한 단어집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단어집합>

C = {갈수록, 금융위기, 나타나다, 대기업, 심화, 양극화, 이후, 자금, 조달, 중소기업}

이 때 전체 단어집합은

C={갈수록, 금융위기, 나타나다, 대기업, 심화, 양극화, 이후, 자금, 조달, 중소기업}

로 주어진다.

문서의 번호 는 1이고, 은 문서에 10개의 단어가 있으므로 10이다. 전처리된 문서에

서 
은 ‘대기업’이고 

은 ‘양극화’이다. 문맥 단어의 개수를 4개로 정한다면, 
는 4번째 

단어 ‘중소기업’ 주변 문맥 단어로 ‘이후, 대기업, 자금, 조달’ 4개의 단어이다. 한편 전체 단

어집합 C에 표현된 단어의 순서대로 단어 벡터를 표현한다고 하면, 첫 번째 문서의 세 번

째 단어(
)인 ‘대기업’은 C집합에서 네 번째에 있으므로

8) 개의 감성라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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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로 표현한다. 그리고 전체 문서에서 모든 단어는 한 번 출현하였으므로 
  이다.

다. 문서 대표 벡터

감성학습 모형은 문서, 혹은 문장을 대표하는 특성벡터를 이용한다. 문서가 주어질 때 

대표 벡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우선 
  단어의 전체 감성 데이터 내의 빈

도수(
 )를 이용해 확률 

(corrupt probability)를 계산한다. 이때 는 감성모형의 복

잡도 혹은 민감도와 관련이 있는 조절 계수이다.


   




 





 

 

다음 베르누이 확률을 이용해 one-hot 벡터 
를 변환9)시킨다.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문서에 포함된 모든 단어들의 변환된 one-hot 벡터를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은 번

째 문서의 대표 벡터를 구할 수 있다.


 



∈.

여기서 구한 는 랜덤벡터이며 모형 학습단계에 사용되는 최적화 방법인 Stochastic 

Gradient의 하나의 반복(epoch)마다 새로 생성한다. 
  확률을 이용하여 단어들을 추출하는 

것은 문서 혹은 문장의 대표 벡터를 생성할 때 단어 포함 유무를 조절함으로써 문장의 특

9) corruption이라고 쓰지만 정규화(regularization) 기능을 하는 변환으로 사용하였다.



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정규화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사용한 모수 는 감성이 분류된 문서의 대표 one-hot 벡터를 계산할 

때, 문서에 출현하는 각 단어들의 one-hot 벡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수이다. 

문서에 포함되는 각 단어들의 대표 벡터에의 포함 확률을 조절하며, 의 값을 작게 설정

할수록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 단어가 대표 one-hot 벡터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감소한다. 따라서 감성라벨 정보 학습에 사용되는 단어의 개수, 즉 정보의 개수가 감소하

게 된다. 이는 단어의 특성벡터 학습 과정에서 감성에 관한 정보를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

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를 지나치게 작게 설정하게 되면 문서에 포함된 모든 단어

들이 문서의 대표 one-hot 벡터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성 정보 손실함수의 계산이 불가능해 오류가 발생하여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

하게 된다. 따라서 값의 적절한 선택은 감성 정보 손실함수의 계산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 값으로 0.0075를 선택하였다.

라. 문맥 손실함수

문맥 손실함수에서 문서의 대표 벡터 와 목표 단어의 주변 문맥 단어들인 
이 주어

졌을 때, 목표 단어 
가 출현할 확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위의 목표 단어의 출현 확률을 이용한 문맥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단, 
 

 

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 

여덟 개를 문맥 단어집합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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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성 정보 손실함수

문서의 대표 벡터 가 주어졌을 때, 문서의 감성라벨을 예측하는 확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단, 는 softmax 함수, ∈, ∈인 bias 벡터)

위의 감성 정보 학습에 이용되는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단, ∈는 실제 문서의 감성라벨을 표시하는 벡터이고 은 모든 원소가 1인 벡터)

바. 모형 학습

모형 학습 단계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두 가지 손실함수의 가중 평균된 손실함수를 최적

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조절 모수 ∈를 도입하여 최종 손실함수인 

   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     

위 식은      와 같으므로 단

어의 인코딩 함수의 학습시 특성벡터의 학습방향에 감성 손실함수 값이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문맥 정보의 학습에 필요한 단어의 특성공간을 감성 정보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조절 모수 는 단어의 임베딩 결과에 대한 문법적 학습 모형의 반영 크기를 

나타낸다. 의 값이 증가하면, 최종 손실함수의 가중치가 문맥 손실함수에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문맥의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감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 인 경우는 사용된 모형이 오직 문법적 학습모형에 의존하게 되며, 일반적

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WORD2VEC 모형(Mikolov, T. et al., 2013b)과 같다. 의 값을 0에 

가깝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문맥의 정보를 거의 고려하지 않으므로 문서의 감성 정보만

을 이용하여 임베딩을 학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Fu, P. et al.(2018)의 논문에서는 

가 0.3일 때 대부분의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냈음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도 의 값으로 

0.3을 선택하였다.

모형학습은 심리 주체별로 감성 극성 유무에 따라 사용되는 감성 데이터를 구분하고, 품

사별로 반응변수를 설정하여 기업-명사 모형, 소비자-동사 모형, 기타-형용사 모형 등 9개

의 모형을 적합하여 9개의 감성사전 결과를 얻었다.

3. 감성사전의 구축

감성사전의 구축을 위해 우선 증감단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주제단어를 선정한 다음, 

단어 특성벡터 간의 유사도 계산을 통해 각각의 주제단어와 관련이 높은 단어들을 추출하

는 방식으로 감성사전을 구축하였다.

감성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검색 주제단어는 김현중 외 3명(2019)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

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제 단어와 증감단어의 관계를 감안하여 

증감단어와 같이 사용 가능한 경제용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복합명사는 추가적으로 더 작

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로 분해하여 같이 사용하여 총 49개의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감성라벨이 붙어 있는 문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한 후, 추정된 모형계수 를 

이용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한다. 는 주어진 단어를 차원 단어특성 공간으로 표현해주는 

선형 사상이다. 어떤 단어 가 one-hot 벡터 로 표현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는 의 

원소가 된다. 주어진 단어 (  ⋯)에 대해서  를 계산한다. 만약 키워드가 될 

중심어 가 주어진 경우

    ≤ (단, 는 ×에서 정의된 거리함수)

를 계산하고 중심어  주변에 있는 단어들  (∈)을 이용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한다. 예

를 들면 ‘경기’라는 단어 를 전체 사전  위에서 one-hot 벡터 로 표현한다. 다음 학습

된 모형계수 를 이용하여  를 계산하면 ‘경기’라는 단어는 공간 위 실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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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미리 계산한   중 와 거리가 가까운 원소를 찾고 그 원소에 대응되는 

들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경기’ 단어와 가까운 단어가 되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키워

드에 대해서 단어를 모아 감성사전을 구축한다. 여기서 주제단어와의 거리, 즉 유사도는 

코사인 측도를 사용하였다. 코사인 측도는 단어특성 공간의 두 벡터 와 에 대해 

 
로 정의한다.

모형을 통해서 를 학습할 때, CBOW 모형은 문법적 학습만을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모형은 감성라벨을 이용하기 때문에 행렬이 감성적 라벨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추정

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감성적 라벨 분류 정보의 반영 정도를 가 결정한다.



Ⅲ. 모형 적합 방법 및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방법, 학습 데이터의 단위를 변화시키면서 모형 적합을 시도하였

고 이 장에서는 적합 방법에 따른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전처리 방법에 따른 단

어 추출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데이터 단위의 감성 정보를 이용한 분류

모형에 따른 감성단어 추출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별 감성분류 라벨과 문

장별 감성분류 라벨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사 감성분류모형과 문장 감

성분류모형에 대한 감성단어 추출 결과를 비교하였다.

1. 전처리 방법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단어 추출이 아닌 품사 기반 단어 추출 방식을 이용

해 진행하였다. 품사 기반 단어 추출 방식을 사용할 경우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적으로 감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사들을 전처리 과정에서 미리 

제거할 수 있어 학습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학

습에 사용되는 전체 감성 문서 데이터의 크기가 감소하여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 빠른 학

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품사가 유의미한 감성 정보를 가지고 있

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품사들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

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Okt class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단어들을 동일한 단어로 처

리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전체 단어 사전 내에서 중복되

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 학습 데이터의 단어 사전의 크기가 커지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경제용어 감성사전의 주제단어들에 대하여 품사별 결과 해석이 가능하였다.

반면 품사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단어 추출 방식은 품사별 단어 추

출 방법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었다. 우선 주어진 문서 데이터만을 이용해 계산한 단어 가

능 점수만을 기반으로 단어를 추출하기 때문에, 품사에 대한 제한 없이 일정 기준치의 점

수보다 높은 단어들을 모두 의미 있는 단어로 추출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성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사의 단어들도 모두 학습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한 어근을 

가져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어미와 쓰여 형태가 다른 단어에 대해서 별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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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인식하여 단어를 추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다. 이 결과, 학습할 전체 감성 데이

터의 크기가 매우 증가하여 학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감성 분석에 유의미하지 않은 

단어들이 결과에 포함되어 그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표 4>를 보면, 앞에서 언

급한 것처럼 ‘다녀야’, ‘직에’와 같은 감성적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최종 결과에 포함되어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표 4>         전처리 방법에 따른 기업 측면의 감성사전 분석 결과 비교 예시

주제단어: 취업 (긍정, 명사)

비지도 학습 기반 분석 품사 기반 분석

구직 실적

청년 투자

뽑는 시장

채용 경기

다녀야 고용

견줘 연구원

근무 달러

앞지르 지표

직에 기업

청의 증시

실직 코스피

경력 이후

자치단 지수

나누기 증가

컸기 전망

2. 학습 단위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성 문서 데이터는 기사별 그리고 문장별 감성분류 데이터이고, 각

각 학습을 진행하여 감성사전을 추출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기

업측면에서 기사별로 감성분류 라벨을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한 단어 특성벡터 공

간에서 긍정 감성 데이터에 사용된 ‘신용’이라는 주제단어 주변에 있는 단어를 가까운 순



서대로 모았고, 이는 <표 5>에 정리되어있다. ‘신용’ 단어 주변에 ‘대출’, ‘잔액’과 같이 의미

상 관계가 높은 단어들이 탐지되지만 해당 단어에서 감성적 특성을 찾아내기 힘들었다. 반

면 문장별로 감성분류 라벨을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긍정’, ‘전망’, ‘상승’과 같이 

경기 변동과 관련한 감성적 특성을 가진 단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표 5>         기업 측면의 기사별, 문장별 감성분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의
명사 품사의 감성사전 결과 비교

주제단어: 신용 (긍정, 명사)

기사별 문장별

대출 수출

보증 기록

잔액 기업

융자 긍정

부실 전망

만기 실적

정이 생산

상호 증권

채권 상승

소비자 측면에서 부정적인 감성을 가진 ‘인력’ 단어는 기사별로 감성라벨이 분류된 자료

와 문장별로 감성라벨이 분류된 자료에서 모두 문맥적, 감성적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탐지

되었다. 하지만 관련 단어의 순서를 보면 문장별로 감성분류가 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 

경우 부정적 감성을 가진 ‘감축’, ‘해고’와 같은 단어가 ‘인력’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몇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본 결과 문장별로 정리된 감성라벨을 

이용하여 단어의 특성벡터를 추출하고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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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소비자 측면의 기사별, 문장별 감성분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의
명사 품사의 감성사전 결과 비교

주제단어: 인력 (부정, 명사)

기사별 문장별

점검 감축

효과 인원

기업 해고

구조조정 명의

원인 감원

계획 통폐합

전체 대규모

해고 여명

우선 직원



Ⅳ. 분석결과

1. 심리 주체별 감성단어 사전의 구축

문장 단위 감성분류 데이터로 학습한 단어 특성벡터를 이용하여 소비자, 기업, 기타 심

리 주체별로 경제관련 주제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감성단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각 주제단

어에 대해 전체 단어집합의 단어 중 주제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상위 20개의 단어를 소비

자‧기업‧기타 심리 주체별, 긍정‧부정‧중립 감성별, 명사‧동사‧형용사 품사별로 각각 도출하였

다. 다음의 표들은 각 주제단어와 유사도가 높게 나온 상위 15개 단어로 구성된 경제용어 

감성사전의 예시들이다.

 <표 7>         소비자 측면 감성사전 결과 예시

명사 동사 형용사

주제단어: 채용(긍정) 주제단어: 인력(부정) 주제단어: 경제(부정)

인턴 비다 심각하다

인원 줄어들다 불확실하다

공공기관 미루다 강하다

신입 옮기다 느리다

계획 시달리다 꾸준하다

상반기 하다 급속하다

규모 적다 아니다

대졸 밝히다 급격하다

공기업 받아들이다 성공하다

올해 따르다 기대하다

그룹 대다 힘들다

자의 잊다 낮다

정규직 머무르다 화하다

인력 오다 이다

모든 나타나다 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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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심리 측면에서 분류된 감성 극성 정보에서의 감성사전의 예시는 <표 7>에 정리

되어 있다. <표 7>을 보면 긍정적 문장에서 나온 ‘채용’은 명사로는 ‘인턴, 공공기관, 신입, 

상반기’와 같은 단어들이 긍정 감성으로 가장 관련이 높게 분류되었다. 부정적 문장에서 

나온 ‘인력’과 가까운 부정 감성을 가지는 동사로 ‘비다, 줄어들다, 적다’와 같은 단어들이 

분류되었다. 그리고 부정 감성의 문장에서 등장한 ‘경제’는 가장 가까운 부정 형용사로 ‘심

각하다, 불확실하다, 느리다’와 같은 단어들이 분류되었다.

 <표 8>         기업 측면 감성사전 결과 예시

명사 동사 형용사

주제단어: 성장(긍정) 주제단어: 구매(부정) 주제단어: 수출(긍정)

경기 줄어들다 활발하다

달러 줄다 꾸준하다

증가 떨어지다 같다

시장 잦다 빠르다

증시 부딪히다 성장하다

지수 나타나다 톡톡하다

기업 치다 자리다

상승 그치다 있다

중국 치르다 유리하다

투자 쪼그라들다 멀다

회복 막다 좋다

미국 시달리다 빨르다

개선 늘다 회복하다

경제 추다 상당하다

기록 여기다 튼튼하다

기업 심리 측면에서 분류된 감성 극성 정보에서의 감성사전의 예시는 <표 8>에 정리되

어 있다. <표 8>을 보면 긍정적 문장에서 나온 ‘성장’은 ‘시장, 증시, 기업’ 등이 유사한 감

성 극성 명사로 분류되었다. 부정적 문장에서 등장한 ‘구매’는 ‘줄어들다, 줄다, 떨어지다’와 

같은 동사들이 관련된 부정 감성을 가지는 동사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긍정적 감성 문장의 

‘수출’이라는 단어에는 ‘활발하다, 꾸준하다, 성장하다’와 같은 단어가 관련이 높은 긍정 감

성 형용사로 분류되었다.



 <표 9>         기타 측면 감성사전 결과 예시

명사 동사 형용사

주제단어: 경기(긍정) 주제단어: 국가채무(부정) 주제단어: 주가지수(긍정)

회복 늘어나다 높다

둔화 없애다 충분하다

침체 늘다 가난하다

확장 줄어들다 다르다

실물 가다 장하다

지표 돌다 번영하다

대감 빼다 원활하다

국면 가리다 필요하다

위축 지나치다 마땅하다

부양책 가르다 만족하다

재정정책 드리워지다 흡족하다

주효 넘어서다 냉정하다

시그널 드러나다 약하다

두려움 들다 반하다

기술 기울이다 대담하다

기타 심리 측면에서 분류된 감성 극성 정보에서의 감성사전의 예시는 <표 9>에 정리되

어 있다. <표 9>를 보면 긍정적 문장에서 나온 ‘경기’와 ‘회복, 둔화, 확장’이  관련이 높은 

단어로 분류되었다. 부정 감성의 ‘국가채무’라는 단어와는 ‘늘어나다, 없애다, 늘다’와 같은 

동사가 가장 유사한 동사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긍정적 감성 문장에서 나온 ‘주가지수’와 

관련이 높은 형용사로는 ‘높다, 충분하다, 번영하다’와 같은 형용사가 분류되었다. 또한, ‘기

타’ 심리 주체는 소비자와 기업의 감성적 특성이 잘 구별되지 않고 중립적이며, 긍정과 부

정 감성단어가 혼재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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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과 소비자 간 감성단어 비교

아래 <표 10>～<표 12>에서는 같은 주제단어에 대해 소비자 심리 측면과 기업 심리 측

면에서 가깝게 분류된 상위 20개 단어들을 비교하였다.

 <표 10>         명사 품사의 소비자와 기업 측면의 감성사전 결과 비교 예시

주제단어: 인력(긍정, 명사)

소비자 기업

채용 수출

규모 심리

확대 재정

공기업 강세

사정 조정

감축 전망

청년실업 가운데

신세계 이상

원금 우리나라

유망 제조업

한도 포인트

퇴직 지속

인턴 사상

교사 증가

서민 개선

공채 투자

다자 일본

세제 상승

정규직 기업

전체 이익

소비자 측면에서 긍정이라고 표시된 감성라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긍정적 감성을 

가진 단어 ‘인력’은 단어의 특성벡터가 가까운 명사로서 ‘채용’, ‘규모’, ‘확대’, ‘공기업’ 등 취

업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탐지되었다. 반면 기업 측면에서 표시된 감성라벨을 이용하면, 



인력과 가까운 특성벡터로 ‘수출’, ‘심리’, ‘재정’, ‘강세’ 등 기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단어들

이 탐지되었다.

 <표 11>         동사 품사의 소비자와 기업 측면의 감성사전 결과 비교 예시

주제단어: 소비(긍정, 명사)

소비자 기업

늘어나다 늘어나다

크다 기다리다

보이다 되어다

않다 벗어나다

받다 살아나다

부추기다 막다

이끌다 서다

비다 나타나다

따르다 보이다

높이다 하다

해오다 받다

감다 띄다

뽑다 바뀌다

넘어서다 찾다

하다 돼다

벌이다 걸다

되다 크다

입다 치르다

보다 즐기다

내리다 걸리다

같은 방법으로 긍정 감성 문장의 단어 ‘소비’와 가까운 동사를 소비자 측면과 기업 측면

에서 비교해 보았다. 두 분야에서 모두 동사 ‘늘어나다’가 ‘소비’와 가까운 단어로 선택되었

다. 하지만 상위 5개 단어 중 기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동사는 하나를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크다’, ‘보이다’ 등은 공통적으로 선택되었지만 ‘소비’와의 유사도 순위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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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형용사 품사의 소비자와 기업 측면의 감성사전 결과 비교 예시

주제단어: 규제(부정, 명사)

소비자 기업

면밀하다 불리하다

상당하다 미치다

강하다 강화하다

불편하다 새삼스럽다

새롭다 불편하다

빨르다 두드러지다

있다 별다르다

대단하다 높다

불확실하다 불가피하다

꾸준하다 빨르다

정교하다 있다

확실하다 마땅하다

강화하다 활발하다

많다 스럽다

선량하다 강하다

화하다 단단하다

실망하다 심각하다

불안정하다 없다

파산하다 느리다

유일하다 다르다

단어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형용사 역시 기업과 소비자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사

도가 높은 상위 5개 단어 중 ‘불편하다’만 일치하였고 ‘강하다’, ‘강화하다’ 등 공통적으로 

선택된 단어도 유사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감성적 특성이 심리 주체에 대해서 따로 표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경우 감성사전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감성사전의 활용 대상이 

소비자심리지수인지 혹은 기업심리지수인지에 따라 다른 감성사전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3.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라도 감성별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같은 단

어라도 긍정 문서에 쓰이는 경우와 부정 문서에서 쓰이는 경우 각각 실질적으로 내포하는 

감성적 의미가 다를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 계산된 특성벡터가 달라야 할 것이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경제기사의 증감단어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취업률 증가’라는 주제의 문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서는 긍정 감성을 지니고 있을 가

능성이 크다. 또한 ‘실업률 증가’라는 주제의 문서는 부정 감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

해볼 수 있다. 두 문서에서 동일하게 등장한 ‘증가’라는 단어는 문서가 대표하는 감성 극성

이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질적으로 각 단어가 내포하는 감성적 의미는 긍정과 부

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 단어분석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각 문서의 ‘증가’ 단어에 

해당하는 특성벡터는 별도로 학습되어야 할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추출된 단어

를 구분하여 학습하였다.

감성사전 분석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

로 한다는 점은 모형의 적합에 있어 난점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을 늘릴수록 그만큼 

학습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맥 정보 모형의 학

습에서 세부 목표 단어를 품사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사

용되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감소하므로 보다 빠른 학습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데이터 

도메인을 동질적 대상으로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모형학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형용사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성 문서 데이터에서 그 빈도가 높지 않아 계산상 수월한 학습

이 가능하다. 하지만 품사의 제한은 그로 인한 분석모형의 편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계산

의 속도와 모형의 확장성 사이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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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사에 표시된 감성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의 감성적 특징 추출을 시

도하였다. 우리가 사용한 단어 특징 추출 모형은 감성 정보에 대한 반영 크기에 따라 다른 

형태의 단어 임베딩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어진 키워드에 대한 감

성적 특성을 가진 단어들을 단어 특징 공간 위에서 서로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관찰하

였다.

또한 단순히 주어진 모형을 적합만 한 것이 아니라, 모형적합을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과 여러 가지 모형 계수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별히 여기서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방법의 전처리 과정을 검토하였고, 문장 및 기사 단위의 두 

개의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감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에

서는 감성사전을 구축함에 있어 단어를 품사 기반으로 분석하여 처리하는 것이 감성단어

의 특징을 추출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였다. 특별히 품사 특성을 이용한 

감성단어 분석에서 명사에도 감성적 특성이 있음을 데이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사별 감성 분석보다는 문장별 감성 분석이 단어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효

과적이었고, 감성 분석의 대상을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였을 때 감성사전의 결

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성적 특성이 문서의 관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감성단어의 특징 추출방법을 기간별로 나누어진 데이터에 따로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안한 모형에는 감성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문서/문장의 감

성라벨 예측 모형을 통해 감성라벨을 추정한 데이터를 생성한 후 단어의 특성벡터를 추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 록

1. 비지도 학습 기반 단어 가능 점수 : Cohesion score와
   Branching entropy

- Cohesion score

   
 

 

     




이 때   는 음절이 n개인 단어를 의미한다. Cohesion score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

만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고안된 단어 점수 계산 방식이다. 특정한 음

절 시퀀스(sequence)가 나올 확률은 어절들의 열이 마코프 체인(Markov chain) 가정을 만족하

는 경우 Cohesion score로 주어진다.

음절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음절 시퀀스 내부의 음절 시퀀스 각각에 대한 전체 문

서 내의 출현 빈도를 이용해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부의 음절 시퀀스를 정

의할 때 전체 음절 시퀀스(  )의 첫 번째 음절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가 있는 단어는 반드시 어절의 첫 번째 음절부터 시작되는 한글의 구조

적 특성 때문이다.

유의미한 단어의 경계에 가까워지면, 즉 단어의 경계의 직전에는 다음 음절을 예측하기 

쉽다. 예를 들어 ‘컴퓨’라는 음절 시퀀스 다음에는 ‘터’라는 음절이 등장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전까지 등장한 내부의 음절 시퀀

스가 명확한 문맥적 의미를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라는 음절 시퀀스는 ‘컴퓨터는’

이라는 음절 시퀀스의 문맥적 의미를 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짧은 음절 개수의 단어만을 

선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하평균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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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ing entropy

  
′∈
′′

이 때 는 주어진 문서 데이터의 전체 단어 사전에 속하는 단어, 는 1개 이상의 음절

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한다. (단 V는 문서 안에서의 음절집합이다.)

Branching entropy는 Jin and Tanaka-Ishii(2006)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단어의 앞, 뒤 경계에 

출현하는 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의 경계를 찾아 이를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하기 위

해 고안된 단어 점수 계산 방식이다. Cohesion score와 다르게 단어 내부의 글자가 아닌, 단

어를 구성하지 않는 외부 글자들의 정보를 이용한다. 주로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중국어, 

일본어 등)의 단어 세분화(word segmentation)에 많이 사용된다.

유의미한 단어의 경계에서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그 경계의 주변 단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를 글자 빈도의 분

포를 이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음절 시퀀스의 경계에 등장할 음절이 명확하다면 

불확실성이 낮아져 엔트로피가 작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그 엔트

로피가 높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높은 부분은 단어의 경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기준

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추출한다.

2. 감성사전의 주제단어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단어들이다.

가계 구매 부채 소비 실업률 주가 취업

가계부채 구매력 비정규직 수출 실업자 주가지수 취업률

격차 국가부채 빈곤 시가 연체 증시 코스닥

경기 국가채무 빈곤층 시가총액 원자재 지수 코스피

경제 규제 생산 신용 유가 채무 코스피지수

경제성장 대출 성장 신용등급 인력 채용 퇴직

고용 변동성 소득 실업 일자리 출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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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경제 및 지역간 산업연관구조

한국은행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2007년 3월에 공표한 이래 

2005년,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및 공표해왔다.

금번에는 기준년 개편 및 최근 지역별⋅지역간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세

종이 추가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2020년 7월)하였다.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본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효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중(이하 같음) 우리나라 총산출액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로 나타났다. 공산품은 경기(25.2%) 및 울산(11.5%)이, 서비스는 

서울(35.9%) 및 경기(20.9%)의 비중이 높았다. 전업환산기준 취업자수의 지역별 구성

을 보면 서울은 전체 취업자의 23.9%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가 22.3%로 전체 취업자

의 50.8%가 수도권에서 종사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광역자치시 지역은 서비스, 광역자치도 

지역은 공산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였으나 울산은 석유화학제품 등 공산품에, 제주 

및 강원은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서비스에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 세종은 행정복합

도시 조성 등의 영향으로 건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수출을 제외한 내수용 산출액 중 지역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율(교역비율)

은 43.6%인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의 69.2%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전국 평균 1.813으로, 경남(1.931), 세종(1.931), 

광주(1.897), 울산(1.882) 순으로 높았다. 생산유발효과를 유발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

체 유발효과의 56.3%는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며, 43.7%는 타지역에서 유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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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개요

1. 작성 경위

한국은행은 2007년 3월에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공표한 이래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09년 8월 공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2010년 10월 공표)를 작성하였다. 2003

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시에는 6개 경제권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나, 2005년 지역산업연관

표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구분을 확장하였다. 금번에는 지역경제 연구수요에 부응하

고자 기준년 개편 및 최근 지역별⋅지역간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세종이 추가된 17개 광역자치단체1) 기준으로 작성하여 2020년 7월 공표하였다.

2.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개관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생산기술구조와 거래 형태를 반영하여 전국 산업

연관표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때 지역간 거래 내역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지역

내 또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나뉘며,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로 이용된 상품을 생산지역(수

입 및 국내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입)에 따라 구분하는지에 따라 경쟁형(구분하지 않음) ․ 비
경쟁형(구분함) 산업연관표로 나뉜다.

한국은행은 지역산업연관표를 지역간 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수입을 별도로 구분한 비경

쟁수입 ․ 비경쟁이입형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작성하고 있다.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

을 1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7개 경제권으로 

통합된 수치를 일부 인용하였다. 부문분류는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통합소분류(165부

문)까지 세분화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는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자료의 제약 

및 일부 기업의 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역 구분과 마찬가

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분류 기준 수치를 보도자료 작성에 이용된 통합 13개 부문 및 

통합 6개 부문으로 조정하여 이용하였다. 또, 산업연관표에서 상품과 산업은 별개의 부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상품분류를 산업으로 준용하여 설명하였다.

1) 광역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

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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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경제권 구분

경제권
지역

광역자치市 광역자치道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 대구 경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 - 강원

제주 - 제주

 <표 2>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대분류 및 통합부문 대조표

대분류명 통합 13개 부문명 통합 6개 부문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 제품

소비재제품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기초소재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조립가공제품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전력⋅가스 및 증기, 
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1)

건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도소매 및 운송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기타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

주 : 1) 본고에서는 전가수를 약칭으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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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기준 및 거주성 구분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표를 기초로 작성되었

으며,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달리 자가공정은 제외하였다2).

거주성은 기준년 산업연관표에서 포괄하는 국내 경제활동을 지역별로 구분해주는 원칙

으로서, 산출액 및 지역간 교역이 이 기준에 따른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가계 및 개인은 주거지, 기업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정의하는 지역이며, 가계 및 개인과 기업은 특성에 따라 별도

의 거주성 기준이 추가된다. 우선 단순히 주거지로만 거주성을 정의하기 어려운 가계 및 

개인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추가된다.

― 동일 가계에 속한 개인은 동일 지역에 거주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 사업, 친

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래 주거지역을 떠나 있는(체류지가 해

외인 경우도 포함) 개인은 원주거지역에 거주성을 둔다.

― 소속 가계의 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개인으로서 매일 또는 일정 기간마다 타

지역으로 통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1년 미만 일하고 소속 가계로 돌아오는 경우 거

주성은 소속 가계의 주거지에 있다.

― 1년 이상 타지역(해외 포함)에 유학해 있거나 치료를 받는 개인은 소속 가계의 주거지

에 거주성이 있다.

기업은 상품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또는 공장을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거주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

업장별로 산출액 및 이출액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장이 특정 부동산에 소재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기초자료의 제약으로 생산활동 

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였다.

― 수산물(중분류 04, 이하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하위부문 포함)은 어로 활동의 중심이 

2) 자가공정이란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부로 판매되지 않고 동일 사업장 내 다른 상품 생산에 투입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및 후속 연장 산업연관표는 산출액 및 중간투입에 있어

서 자가공정을 계상하였으나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이후에는 이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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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어선을 사업장으로 보고, 선적지를 기준으로 거주성을 판단하였다. 다만 수산양

식(기본부문 0402)은 양식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중분류 45)는 발전소 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

로 간주하였으나, 도시가스(기본부문 4610), 증기 및 온수 공급(기본부문 4620)은 별도 

사업장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업별로 정해진 지역에 고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역 공급액을 토대로 지역별 산출액을 추계하였다.

― 건설(대분류 F)은 시공업체의 본사 소재지 대신 공사현장을 개별 사업장으로 간주하

였다.

― 운송서비스(대분류 H)는 화물의 경우 집하 사업소를 기준으로, 여객은 탑승객의 출발

지(왕복 기준)에 거주성을 부여하였다. 이때 해외 매출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본사를 

사업장으로 보았다. 단, 항공운송서비스(기본부문 5500)의 경우 수산물에서 어선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거주성을 판단하였다.

― 해외 소재 재외공관은 서울에 거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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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 경제구조

1. 우리 경제의 지역별 구성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역 구성과 각 지역별 경제의 구조적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2015년 중 우리나라(전국)의 총산출액(생산자가격 기준)은 

3,833.6조원이었는데, 서울(19.0%), 인천(5.0%), 경기(22.8%) 등 수도권의 산출액이 1,793.2조원

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689.4조원)이 18.0%, 

충청권(492.9조원)이 12.9%, 대경권(대구, 경북)과 호남권이 각각 9.8%를 차지하며, 강원과 제

주는 각각 2.0%와 0.8%를 차지한다. 

공산품 산출액 1,707.0조원은 경기에서 25.2%, 울산 11.5%, 충남 10.4%, 경북과 경남이 각

각 9.9%와 9.3%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1,725.4조원)는 서울(35.9%), 경기(20.9%) 등 수도권

에서 전국 산출액의 61.6%가 생산되고, 농림수산품(61.4조원)은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5.3%

와 15.2%, 충남에서 12.3%, 경남과 경기에서 각각 11.8%씩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총산출액, 최종수요 및 취업자의 지역별 구성

     주 : 1) 전업환산 기준(FTE;Full-tim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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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 우리나라 전체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는 2,261.5조원으로, 지역별 구성을 

보면 경기가 25.1%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과 경남이 각각 16.8%, 6.8%를 차지하고 있다. 특

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최종수요는 1,059.3조원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하여 수도권의 비중

이 2010년(44.9%)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3). 최종수요 항목별로는 소비의 경우 경기

(23.5%), 서울(21.0%), 부산(6.3%) 순으로 수도권의 소비가 전체의 50.0%를 차지한 가운데 동

남권의 비중이 14.9%로 나타났다. 투자는 경기(28.9%), 서울(17.5%), 충남(6.5%) 순으로 수도

권의 비중이 50.7%로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수출은 경기(24.8%), 울산(12.8%), 서울(10.1%) 순

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업환산기준 취업자수4)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서울은 전체 취업자의 23.9%를 차

지한 가운데 경기가 22.3%로 전체 취업자의 50.8%가 수도권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경남(6.6%), 부산(6.0%) 등 동남권 취업자 비중이 15.1%로 나타났다. 

 <참고>         지역사회 및 경제관련 주요지표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전국

산출액1) 46.8 12.9  9.8  9.8 18.0 2.0 0.8 100.0 

부가가치1) 50.7 12.0  9.0  9.2 15.7 2.4 1.0 100.0 

최종수요1) 46.8 12.6 10.0  9.6 17.6 2.4 0.9 100.0 

취업자1)2) 50.8 10.6  9.6  9.8 15.1 2.8 1.3 100.0 

주민등록인구3) 49.4 10.5 10.2 10.1 15.6 3.0 1.2 100.0 

경제활동인구4) 50.1 10.7 9.9 10.2 15.0 2.8 1.3 100.0 

사업체수5) 47.4 10.4 10.5 10.8 16.1 3.4 1.4 100.0 

주 : 1)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2) 전업환산 기준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5년 12월) 기준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연간 평균) 기준
    5)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5년 12월) 기준

3) 최종수요의 권역별 구성을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비중이 1.9%p, 충청권의 비중이 0.7%p 확대되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2010년 44.9 11.9 10.8 9.9 19.6 2.1 0.8
▪2015년 46.8 12.6 10.0 9.6 17.6 2.4 0.9
 자료 : 각 연도 지역산업연관표

4) 국민계정체계(SNA)는 고용을 실제 생산을 위한 노동투입량을 반영하여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전업

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수는 노동량 측면의 취업자수를 측정하기 위해 시간제(part-time)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전일제(full-time)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취업자수이며, 여기서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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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지역별 총산출액 및 취업자 구성

(단위: 조원, %, 백만명)

지역
금액
(조원)

비중
(%)

취업자1)

(%)
농림

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가수 건설 서비스

수도권 1,793.2 46.8 13.0 17.9 34.0 38.9 43.2 61.6 50.8 

서울 727.2 19.0 0.1 0.2 4.2 5.2 13.4 35.9 23.9 

인천 190.2 5.0 1.0 5.5 4.6 14.5 4.6 4.9 4.6 

경기 875.8 22.8 11.8 12.3 25.2 19.3 25.2 20.9 22.3 

충청권 492.9 12.9 19.0 15.8 17.2 15.1 14.3 8.0 10.6 

대전 73.8 1.9 0.3 0.2 1.4 1.0 1.6 2.6 2.5 

세종 19.2 0.5 0.6 1.3 0.5 0.7 1.9 0.3 0.4 

충북 133.2 3.5 5.8 8.2 4.9 1.5 3.3 2.1 3.1 

충남 266.7 7.0 12.3 6.2 10.4 11.9 7.4 3.0 4.6 

호남권 374.7 9.8 25.4 13.4 11.3 14.0 10.5 7.3 9.6 

광주 79.3 2.1 0.5 0.3 2.1 1.0 1.9 2.2 2.4 

전북 108.1 2.8 9.6 6.3 3.0 2.5 3.5 2.3 3.4 

전남 187.4 4.9 15.3 6.7 6.2 10.5 5.1 2.8 3.8 

대경권 376.5 9.8 16.0 8.9 12.2 12.3 11.0 7.0 9.8 

대구 108.1 2.8 0.8 0.1 2.3 1.9 3.7 3.4 4.0 

경북 268.4 7.0 15.2 8.9 9.9 10.4 7.3 3.6 5.8 

동남권 689.4 18.0 15.7 10.4 24.2 17.4 14.8 12.4 15.1 

부산 181.5 4.7 3.1 0.8 3.4 6.3 4.9 6.0 6.0 

울산 242.3 6.3 0.7 4.4 11.5 4.3 3.0 1.9 2.5 

경남 265.7 6.9 11.8 5.2 9.3 6.9 6.9 4.5 6.6 

강원 75.6 2.0 6.6 31.6 0.9 1.5 4.4 2.5 2.8 

제주 31.2 0.8 4.5 2.0 0.1 0.6 1.9 1.2 1.3 

전국 3,83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인원) (61.4) (4.1) (1,707.0) (112.0) (223.6) (1,725.4) (24.1)

주 : 1) 전업환산 기준(FTE;Full-tim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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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지역별 최종수요 구성

(단위: 조원, %)

지역 금액(조원) 비중(%) 소비 투자 수출

수도권 1,059.3 46.8 50.0 50.7 39.6 

서울 379.9 16.8 21.0 17.5 10.1 

인천 112.0 5.0 5.4 4.3 4.7 

경기 567.4 25.1 23.5 28.9 24.8 

충청권 284.7 12.6 10.7 14.0 14.4 

대전 53.5 2.4 3.0 2.9 1.0 

세종 12.9 0.6 0.5 1.2 0.2 

충북 72.8 3.2 3.2 3.4 3.2 

충남 145.6 6.4 4.0 6.5 9.9 

호남권 226.9 10.0 10.3 8.8 10.5 

광주 52.3 2.3 2.8 1.7 2.0 

전북 65.0 2.9 3.5 2.6 2.1 

전남 109.6 4.8 3.9 4.5 6.4 

대경권 216.6 9.6 9.5 9.4 9.8 

대구 72.1 3.2 4.4 3.3 1.3 

경북 144.5 6.4 5.0 6.1 8.6 

동남권 398.6 17.6 14.9 12.9 24.9 

부산 113.9 5.0 6.3 4.1 3.8 

울산 131.4 5.8 2.3 3.1 12.8 

경남 153.3 6.8 6.3 5.7 8.3 

강원 55.0 2.4 3.5 3.0 0.5 

제주 20.3 0.9 1.2 1.2 0.3 

전국 2,261.5  100.0  100.0 100.0 100.0 

(금액) (1,054.9) (489.6) (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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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경제구조

지역산업연관표는 각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는 물론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율 등 생산구조

적 특징과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가. 산업구조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는 지리적 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인구구성 등 사회적 요인, 지

역경제 발전의 역사적 배경, 권역내에서의 경제적 역할 등의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광역자치市 지역은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산업단지 등이 조

성된 광역자치道의 경우는 공산품 및 지역특화 산업 중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8대 광역자치市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서비스의 비중이 85.1%로 전국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60.0%), 부산(57.3%), 대구(53.9%) 등도 서비스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 모두 해당 경제권에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소비중심 도

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광역시임에도 울산의 경우는 공산품의 비중이 81.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특화된 

지역경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건설 비중(22.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2>            광역자치市의 산업구조(총산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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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道의 경우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

였다. 특히 충남(66.3%), 충북(63.0%), 경북(62.9%) 등이 공산품 비중이 높았으며, 경남(59.5%), 

전남(56.6%) 등도 지역생산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였다. 한편,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와 강원은 지역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7.1%와 

56.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광역자치道의 산업구조(총산출액 기준)

산업구조는 산업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총산출액 기준과 부가가

치 기준 모두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산업별

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총산출액은 지역경제의 규모 측면에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고, 소득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는 부가가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

다. 아울러 본 자료는 지면의 한계상 통합수준에서 산업구조를 분석하였으나, 세분화된 자

료를 이용하면 상세한 수준에서 구조분석을 할 수 있다5).

5) 통합소분류(165부문) 수준까지 작성된 상세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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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지역경제의 산업별 구성(총산출액 기준)

(단위: %)

지역 전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가수 건설 서비스

수도권 100.0 0.4 0.0 32.4 2.4 5.4 59.3

서울 100.0 0.0 0.0 9.9 0.8 4.1 85.1

인천 100.0 0.3 0.1 41.4 8.5 5.4 44.1

경기 100.0 0.8 0.1 49.1 2.5 6.4 41.1

충청권 100.0 2.4 0.1 59.5 3.4 6.5 28.1

대전 100.0 0.3 0.0 33.4 1.5 4.9 60.0

세종 100.0 1.8 0.3 40.9 4.4 22.3 30.3

충북 100.0 2.7 0.3 63.0 1.2 5.6 27.2

충남 100.0 2.8 0.1 66.3 5.0 6.2 19.5

호남권 100.0 4.2 0.1 51.7 4.2 6.3 33.5

광주 100.0 0.4 0.0 45.9 1.4 5.4 46.9

전북 100.0 5.4 0.2 47.5 2.6 7.2 37.0

전남 100.0 5.0 0.1 56.6 6.3 6.1 25.9

대경권 100.0 2.6 0.1 55.2 3.7 6.5 31.9

대구 100.0 0.4 0.0 36.2 2.0 7.6 53.9

경북 100.0 3.5 0.1 62.9 4.3 6.1 23.0

동남권 100.0 1.4 0.1 59.8 2.8 4.8 31.1

부산 100.0 1.1 0.0 31.7 3.9 6.1 57.3

울산 100.0 0.2 0.1 81.3 2.0 2.7 13.7

경남 100.0 2.7 0.1 59.5 2.9 5.8 29.0

강원 100.0 5.3 1.7 21.4 2.3 13.0 56.2

제주 100.0 8.8 0.3 8.1 2.3 13.4 67.1

전국 100.0 1.6 0.1 44.5 2.9 5.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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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지역경제의 산업별 구성(부가가치 기준)

(단위: %)

지역 전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가수 건설 서비스

수도권 100.0 0.5 0.0 21.5 1.8 4.7 71.5

서울 100.0 0.0 0.0 4.8 0.5 3.2 91.5

인천 100.0 0.4 0.1 28.7 7.4 5.6 57.7

경기 100.0 0.9 0.1 36.3 1.9 6.0 54.8

충청권 100.0 3.2 0.2 44.8 3.4 7.0 41.5

대전 100.0 0.3 0.0 24.6 1.1 4.2 69.8

세종 100.0 2.4 0.4 32.2 3.6 23.4 38.0

충북 100.0 3.8 0.4 48.2 1.3 5.9 40.4

충남 100.0 4.0 0.1 51.6 5.4 7.3 31.6

호남권 100.0 6.0 0.2 32.6 4.6 6.9 49.7

광주 100.0 0.5 0.0 28.8 1.2 4.8 64.6

전북 100.0 7.5 0.3 27.9 2.6 7.6 54.1

전남 100.0 7.8 0.2 37.6 7.6 7.4 39.4

대경권 100.0 3.6 0.1 37.7 4.6 6.8 47.2

대구 100.0 0.6 0.0 23.3 1.4 6.5 68.2

경북 100.0 5.2 0.2 45.0 6.2 6.9 36.4

동남권 100.0 1.9 0.1 41.3 3.2 5.5 48.0

부산 100.0 1.1 0.0 19.2 4.1 5.5 70.1

울산 100.0 0.4 0.1 67.9 2.1 4.1 25.4

경남 100.0 3.7 0.1 41.0 3.1 6.5 45.6

강원 100.0 6.4 1.8 11.7 2.0 11.0 67.0

제주 100.0 7.7 0.3 4.1 2.0 11.3 74.6

전국 100.0 2.0 0.1 29.5 2.7 5.7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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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입지계수를 이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계수6)를 이용한 광역자치市 및 광역자치道별 대분류 기준 특화산업7)은 다음과 같다.

통합
부문

대분류
입지계수1)(광역자치市)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농림수산품 　 　 　 　 　 　 　 　

광산품 　 2.532 

공산품

음식료품 　 2.393 
섬유⋅가죽제품 2.605 1.473 2.103 

목재⋅종이⋅인쇄 　 1.933 3.153 
석탄⋅석유제품 　 8.429 

화학제품 　 2.485 
비금속광물제품 　 5.032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2.129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전기장비 　 2.451 

기계⋅장비 　
운송장비 　 2.769 3.499 

기타제조업제품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전가수
전력⋅가스⋅증기 　 3.176 

수도⋅폐기물처리⋅재활용 　 1.684 
건설 　 3.833 

서비스

도소매⋅상품중개 2.351 
운송 　 2.559 3.422 

음식점⋅숙박 　
정보통신⋅방송 2.984 

금융⋅보험 2.588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2.264 1.804 
사업지원 2.05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2.757 
교육 　

보건⋅사회복지 　 1.581 1.768 
예술⋅스포츠⋅여가관련 　

기타2) 　 1.897 

주 : 1) 계산시 전국 및 지역 총 산출액에서 기타(대분류 T) 부문 제외
2) 기타 서비스(대분류 S)

6) 어떤 지역의 산업을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의 산출액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해당 산업(전국 대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지역의 부문에 대한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  : 산출액, 
― 아래첨자 : 지역(없을 경우 전국), 위첨자 : 산업(없을 경우 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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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통합
부문

대분류
입지계수1)(광역자치道)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림수산품 　 3.337 　 　 3.392 3.139 2.172 　 5.503 

광산품 　 16.04 2.363 2.252 2.432 

공산품

음식료품 　 2.317 3.346 3.317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인쇄 1.501 　
석탄⋅석유제품 　 2.205 5.113 　

화학제품 　 3.316 　
비금속광물제품 　 3.844 2.992 1.853 　

1차금속제품 　 2.666 3.196 　
금속가공제품 　 2.695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073 3.080 　
전기장비 　 2.699 　

기계⋅장비 　 2.696 　
운송장비 　 2.855 　

기타제조업제품 2.268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전가수
전력⋅가스⋅증기 　 1.908 2.389 　

수도⋅폐기물처리⋅재활용 　 　
건설 　 2.230 2.303 

서비스

도소매⋅상품중개 　 　
운송 　 　

음식점⋅숙박 　 2.714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2.10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3.650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2.910 4.122 

기타2) 　 　

7) 본고에서는 입지계수가 2.0 이상 또는 지역별 입지계수 상위 3개 부문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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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간투입 및 수입의존도

생산 활동의 결과물인 총산출액(=총투입액)을 투입요소로 구분해 보면, 원⋅부자재 등 

중간투입액과 임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비용인 부가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투입은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국산품은 지역내 생

산품인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입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산업연관표를 이

용하면 각 지역의 중간투입 구성 등 투입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중간투입 총액에서 국산품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국산화율8)로 정의하며, 지역별 국

산화율은 제주가 8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강원 88.7%, 서울 87.1%로 전국 평균 

7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생산품 투입비중은 전국 평균 36.9%로 나

타났으며, 서울이 47.9%로 가장 높았고, 경기(40.4%), 경남(39.0%)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66.7%), 대전(55.5%), 광주(53.0%) 등은 타지역 생산품 투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총산출액 대비 수입 중간재 투입비율을 수입의존도9)(또는 수입투입계수)로 정의하는데, 

울산의 수입의존도는 2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23.5%), 충남(17.5%) 등지

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 지역이 석유화학, 철강 등 수입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은 산

업구조를 가진 데 따른 것이다.

 <그림 4>            지역별 국산화율

8) 국산화율 = 국산중간재 투입액 ÷ 중간투입총액 

9) 수입의존도 = 수입중간재 투입액 ÷ 총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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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중간투입 구성 및 수입의존도

(단위: 조원, %)

지역
중간투입액

(조원)
수입의존도2)

국산품1) 수입
지역내 생산 타지역 이입

수도권 962.3 81.7 41.8 39.9 18.3 9.8 

서울 356.3 87.1 47.9 39.2 12.9 6.3 

인천 112.0 73.0 28.8 44.2 27.0 15.9 

경기 494.0 79.9 40.4 39.5 20.1 11.4 

충청권 296.8 76.8 30.1 46.7 23.2 14.0 

대전 36.9 83.9 28.4 55.5 16.1 8.1 

세종 11.6 83.7 17.1 66.7 16.3 9.8 

충북 79.0 81.5 30.7 50.8 18.5 10.9 

충남 169.3 72.5 31.1 41.4 27.5 17.5 

호남권 227.8 73.1 33.7 39.3 26.9 16.4 

광주 45.3 86.5 33.4 53.0 13.5 7.7 

전북 63.8 82.5 35.2 47.3 17.5 10.3 

전남 118.7 62.9 33.0 29.8 37.1 23.5 

대경권 225.3 77.6 34.8 42.9 22.4 13.4 

대구 56.9 87.0 36.2 50.8 13.0 6.8 

경북 168.4 74.4 34.3 40.2 25.6 16.0 

동남권 432.6 73.5 33.5 40.0 26.5 16.7 

부산 97.4 81.0 38.3 42.7 19.0 10.2 

울산 171.3 60.2 25.4 34.8 39.8 28.2 

경남 163.9 82.9 39.0 43.8 17.1 10.6 

강원 36.5 88.7 36.5 52.2 11.3 5.5 

제주 14.8 89.2 37.4 51.8 10.8 5.1 

전국 2,196.1 78.3 36.9 41.4 21.7 12.4 

주 : 1) 중간투입 중 국산품 비중(=중간재 국산화율)
2) 수입 중간투입액/총산출액(=수입투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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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부가가치율

지역별 총산출액 대비 부가가치비율(이하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보면, 먼저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제주(52.6%), 강원(51.7%), 서울(51.0%), 대전(50.0%) 순으로 높았는데, 일반적으

로 공산품보다 서비스의 부가가치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적으로 서비스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평균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공산품 부가가치율은 대전이 

36.8%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32.2%), 충북(31.2%)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24.4%), 울산

(24.5%) 등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부

가가치율은 전국 평균 57.0%이며,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 않으나 강원(61.8%), 충북(60.7%), 

경남(60.4%)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지역별 부가가치율

(전산업) (공산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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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산업별 부가가치율

(단위: %)

지역 전산업

공산품 서비스1)

전체 소비재
기초
소재

조립
가공

제조
임가공

전체
도소매
운송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수도권 46.3 30.8 22.8 31.6 32.1 51.0 55.9 48.2 60.5 64.6 40.3 

서울 51.0 24.5 18.6 33.2 30.8 48.5 54.9 46.8 59.2 62.7 40.7 

인천 41.1 28.5 22.0 28.8 28.3 52.2 53.8 43.7 64.5 67.0 40.5 

경기 43.6 32.2 26.0 32.4 32.7 51.8 58.2 53.0 62.7 66.0 39.8 

충청권 39.8 30.0 25.3 28.9 31.1 48.7 59.0 53.3 63.7 66.0 40.1 

대전 50.0 36.8 47.6 32.6 30.0 51.0 58.3 58.1 61.8 62.6 39.3 

세종 39.4 31.0 21.2 35.0 31.1 49.7 49.8 54.2 64.0 40.5 38.2 

충북 40.7 31.2 21.3 32.3 34.1 49.3 60.7 55.4 64.5 69.7 40.5 

충남 36.5 28.4 19.4 27.2 29.8 48.3 59.3 48.5 65.3 69.9 40.5 

호남권 39.2 24.7 21.6 25.4 22.7 47.8 58.3 47.8 64.0 67.7 40.3 

광주 42.9 26.9 33.9 26.8 24.6 48.8 59.2 56.3 64.5 65.2 39.2 

전북 40.9 24.0 18.7 28.2 22.9 48.1 60.1 51.7 64.3 69.9 40.5 

전남 36.7 24.4 22.6 24.7 17.0 46.7 56.1 40.5 63.2 67.6 41.3 

대경권 40.2 27.4 29.2 29.0 24.4 49.8 59.6 53.9 63.4 69.0 40.1 

대구 47.4 30.6 26.4 35.8 26.6 50.8 60.1 57.5 65.7 66.0 38.7 

경북 37.3 26.7 30.7 27.6 24.0 49.4 59.2 50.6 61.1 71.6 41.4 

동남권 37.3 25.7 28.4 28.3 21.1 46.1 57.6 47.9 64.9 68.4 39.6 

부산 46.3 28.1 20.7 29.8 27.4 51.2 56.7 47.4 65.4 67.3 39.6 

울산 29.3 24.5 26.2 27.4 18.9 42.3 54.2 40.8 62.0 66.5 39.2 

경남 38.3 26.4 34.1 30.1 21.4 45.8 60.4 53.0 65.7 70.0 39.8 

강원 51.7 28.3 26.5 30.3 25.1 54.2 61.8 53.8 62.6 72.8 46.7 

제주 52.6 26.6 23.5 28.2 26.8 56.5 58.6 49.4 64.5 71.2 47.1 

전국 42.7 28.3 24.6 28.7 27.5 49.1 57.0 48.9 61.6 66.5 40.6 

주 : 1) 기타(대분류 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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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수요 및 지역자급률

실물 경제에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을 위한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10)로 사용된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각 지역 최종수요의 품목별 구성뿐만 아

니라 항목별, 공급처별 구성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각 지역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을 비교해 보면, 강원(66.8%), 대구(65.1%), 제주

(62.2%)는 소비 비중이 전국 평균(46.6%)에 비해 높고, 세종(44.7%), 제주(27.8%), 대전(26.6%) 

등은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울산은 최종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7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남(48.8%), 경북(42.5%) 등도 수출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최종수요의 공급처별 구성은 지역내 생산, 타지역으로부터 이입, 그리고 수입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지역 최종수요인 소비와 투자 중 자기지역 생산품의 사용 비중을 나타내는 

지역자급률11)은 전국 평균 61.5%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제주의 지역자급률은 6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66.6%), 전북(6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

전은 50.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울산(53.0%)과 인천(54.5%)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보아 최종수요의 지역자급률은 농림수산품 생산 여부 등 지리적 요인이 영향

을 미치며 대체로 광공업지역의 지역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지역내 최종수요(소비, 투자)의 자급률

10)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사용되면 중간수요, 소비나 투자

(재고 포함) 등 최종재로 사용되면 최종수요로 구분하는데, 국내 수요가 아닌 수출은 최종수요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1) 소비와 투자의 지역자급률 = (자기지역 생산품의 지역내 소비, 투자액) ÷ (지역내 소비, 투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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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최종수요 구성 및 지역자급률

(단위: 조원, %)

지역
최종수요
(조원)

항목별 구성 공급처별 구성
지역

자급률1)

소비 투자 수출
지역내 
생산

타지역 
이입

수입

수도권 1,059.3 49.8 23.4 26.8 72.0 20.6 7.4 61.9 

서울 379.9 58.4 22.5 19.0 70.0 21.9 8.0 63.5 

인천 112.0 51.0 18.7 30.3 67.9 25.7 6.3 54.5 

경기 567.4 43.7 25.0 31.3 74.0 18.7 7.2 62.2 

충청권 284.7 39.8 24.1 36.2 72.1 21.8 6.1 56.3 

대전 53.5 59.4 26.6 14.0 57.2 35.7 7.1 50.3 

세종 12.9 42.0 44.7 13.3 64.7 29.2 6.1 59.3 

충북 72.8 46.1 22.7 31.2 70.0 22.2 7.8 56.4 

충남 145.6 29.2 22.0 48.8 79.3 15.7 5.0 59.5 

호남권 226.9 47.6 19.1 33.3 74.2 19.6 6.2 61.4 

광주 52.3 56.7 16.3 27.0 70.9 22.8 6.3 60.1 

전북 65.0 57.0 19.6 23.5 74.2 20.3 5.5 66.4 

전남 109.6 37.8 20.1 42.1 75.8 17.7 6.5 58.2 

대경권 216.6 46.2 21.3 32.5 73.6 21.0 5.4 60.9 

대구 72.1 65.1 22.4 12.5 66.9 25.9 7.2 62.2 

경북 144.5 36.8 20.7 42.5 76.9 18.5 4.5 59.9 

동남권 398.6 39.4 15.8 44.8 79.4 15.5 5.1 62.8 

부산 113.9 58.7 17.4 23.9 73.4 19.7 6.9 65.2 

울산 131.4 18.3 11.7 70.0 85.9 10.5 3.6 53.0 

경남 153.3 43.1 18.2 38.7 78.4 16.6 5.1 64.7 

강원 55.0 66.8 26.5 6.7 68.8 26.1 5.0 66.6 

제주 20.3 62.2 27.8 10.0 69.9 21.7 8.4 67.9 

전국 2,261.5 46.6 21.6 31.7 73.6 19.9 6.5 61.5 

주 : 1) 지역내 최종수요(소비, 투자) 중 자기 지역 생산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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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간 교역구조

지역간 교역액은 각 지역 생산품 중에서 지역내에서 사용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것을 제

외하고, 타지역의 중간수요 또는 소비, 투자 등으로 사용된 지역간 이출입 총액을 의미한

다. 지역간 교역은 지역 경제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지역간 생산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

초가 된다.

2015년중 지역간 교역액은 1,359.1조원으로 총산출액(3,833.6조원)에서 수출을 제외하고 국

내에서 사용된 내수용 산출액(3,118.7조원)의 43.6%에 달한다. 교역재 형태별로 보면, 전체 

교역액의 53.1%는 공산품이고 40.9%는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공산품의 교역비율(교역액÷내

수용산출액)은 65.7%, 서비스의 교역비율은 34.4%이다. 교역재의 용도별 구성은 중간재(중

간수요)가 66.8%를 차지하고, 최종재(소비, 투자)는 33.2%로 나타났으며, 중간재의 교역비율

이 52.9%로 최종재(32.2%)보다 높았다. 

17개 지역간 교역을 동일 경제권내 교역과 타 경제권과의 교역으로 구분12)해 보면, 동일 

경제권내 교역이 전체의 31.9%, 타경제권과의 교역이 68.1%로 타경제권과의 교역비중이 두 

배 이상 많았는데, 형태별로 보면 동일 경제권내에서는 공산품보다는 서비스의 교역이 많

았고, 타경제권과는 공산품 교역이 더 많았다.

 <표 10>         지역간 교역 규모

(단위: 조원, %)

교역총액1)

(A)
내수용

산출액(B)
교역비율
(A/B, %)경제권내1) 타경제권1)

계 1,359.1 (100.0) 433.5 (31.9) 925.7 (68.1) 3,118.7 43.6 

형
태
별

공산품 721.7 (53.1) 149.9 (11.0) 571.8 (42.1) 1,098.5 65.7 

서비스 556.0 (40.9) 266.7 (19.6) 289.3 (21.3) 1,616.7 34.4 

기타 81.5 (6.0) 16.9 (1.2) 64.6 (4.8) 403.5 20.2 

용
도
별

중간재 908.5 (66.8) 264.4 (19.5) 644.1 (47.4) 1,718.9 52.9 

최종재 450.6 (33.2) 169.1 (12.4) 281.5 (20.7) 1,399.9 32.2 

주 : 1) 괄호는 교역총액(1,359.1조원) 대비 비중

12) 17개 지역을 7개 경제권으로 통합했을 때 같은 경제권에 속한 지역간 교역을 경제권내 교역으로, 다른 경

제권 지역과의 교역을 타경제권과의 교역으로 구분하였다(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간 

교역은 경제권내 교역이고, 서울과 울산, 대전 등과의 교역은 타경제권과의 교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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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지역간 교역구조를 행렬형태로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총이출을 보면,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출이 290조원으로 전체 교역액(1,359.1조원)의 21.4%를 차지하여 

17개 지역중 이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256조원, 18.9%), 경북(100조원, 7.3%), 충남

(99조원, 7.3%) 순으로 이출이 많았다. 지역별 총이입은 경기로의 이입이 301조원으로 전체 

교역의 22.2%를 차지하고, 서울(223조원, 16.4%), 경남(97조원, 7.2%), 경북(94조원, 7.0%) 순으

로 이입이 많았다. 수도권의 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2%13)에 달했다. 

 <표 11>         지역간 교역구조1)2)

(단위: %, 조원)

to

from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총이출
(조원)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수
도
권

서울 1.7 8.7 0.7 0.1 0.8 1.3 0.5 0.6 1.0 0.7 1.3 1.0 0.8 1.3 0.7 0.2 21.4 (290)

인천 1.2 　 2.0 0.1 0.0 0.3 0.3 0.1 0.2 0.2 0.2 0.3 0.2 0.1 0.3 0.2 0.1  6.0  (82)

경기 6.1 1.7 　 0.6 0.1 1.1 2.0 0.5 0.5 0.6 0.6 1.4 0.8 0.9 1.2 0.5 0.2 18.9 (256)

충
청
권

대전 0.5 0.1 0.4 　 0.2 0.2 0.4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2.4  (33)

세종 0.1 0.0 0.1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9)

충북 0.8 0.2 1.1 0.2 0.0 　 0.4 0.1 0.1 0.1 0.1 0.3 0.2 0.2 0.2 0.1 0.0  4.3  (58)

충남 1.1 0.4 2.2 0.3 0.2 0.4 　 0.3 0.3 0.2 0.2 0.4 0.2 0.3 0.5 0.1 0.0  7.3  (99)

호
남
권

광주 0.2 0.0 0.5 0.1 0.0 0.0 0.1 　 0.2 0.5 0.0 0.1 0.0 0.1 0.1 0.1 0.0  2.0  (27)

전북 0.6 0.1 0.4 0.1 0.0 0.1 0.2 0.1 　 0.2 0.1 0.2 0.1 0.1 0.1 0.1 0.0  2.7  (37)

전남 0.7 0.3 1.1 0.1 0.0 0.2 0.3 0.4 0.3 　 0.1 0.4 0.3 0.2 0.4 0.1 0.1  4.8  (65)

대
경
권

대구 0.4 0.1 0.3 0.1 0.0 0.1 0.1 0.0 0.1 0.1 　 1.0 0.1 0.2 0.3 0.0 0.0  2.9  (39)

경북 1.1 0.3 1.7 0.1 0.0 0.3 0.5 0.2 0.3 0.2 0.7 　 0.4 0.8 0.6 0.2 0.1  7.3 (100)

동
남
권

부산 0.5 0.1 0.5 0.1 0.0 0.1 0.1 0.1 0.1 0.2 0.1 0.3 　 0.8 1.3 0.1 0.0  4.5  (61)

울산 1.2 0.4 1.3 0.1 0.0 0.2 0.5 0.1 0.2 0.3 0.3 0.6 0.5 　 0.7 0.1 0.1  6.3  (86)

경남 1.0 0.3 1.3 0.1 0.0 0.2 0.4 0.1 0.2 0.3 0.2 0.4 0.7 0.7 　 0.1 0.0  6.0  (82)

강원 0.5 0.1 0.4 0.0 0.0 0.1 0.1 0.0 0.0 0.0 0.1 0.1 0.1 0.0 0.1 　 0.0  1.8  (24)

제주 0.3 0.0 0.2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8  (11)

총이입 16.4  5.8 22.2  2.9  0.8  4.1  6.8  2.6  3.2  4.0  3.5  7.0  4.7  5.4  7.2  2.5  0.9 100 

(조원) (223)  (78) (301)  (40)  (12)  (56)  (93)  (36)  (43)  (55)  (48)  (94)  (64)  (73)  (97)  (33)  (12) (1,359) 

주 : 1) 지역간 이출입 총액 1,359조원의 지역간 교역 구성비(%)
2) 구성비 0.5%, 1.0%, 1.5%, 2.0% 초과 해당 교역액을 음영으로 표시

13) 수도권 지역간 교역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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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교역규모는 양 지역간 경제적 연관관계의 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간 교역규

모 순위를 보면, 서울-경기 간 교역액이 201조원으로 전체 교역액의 14.8%를 차지하여 경

제적 연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경기로의 이출(118조원)이 경기에서 서

울로의 이출(83조원)보다 많아 서울은 경기와 순이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경

기-충남(57조원, 4.2%), 인천-경기(50조원, 3.7%)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간 교역에서

는 부산-경남간 교역액이 28조원(2.1%)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22조원, 1.6%), 경북-울산

(18조원, 1.3%) 등이 경제적 연관관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지역간 교역 규모

(교역 규모) (이출 ․ 이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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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 산출액 비중이 큰 공산품과 서비스의 지역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수도권내에

서도 지역별로 타지역과의 교역구조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품을 보면, 경기와 

타지역간 교역액이 287조원으로 전체 공산품 교역액의 39.8%를 차지한 가운데 충남(133조

원, 18.4%), 경북(130조원, 18.1%), 울산 (129조원, 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산출

액에서 공산품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교역구조는 공산품의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가 경기를 중심으로 하되 산업구조가 유사한 타지역간 네트워크도 강함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지역간 교역 중에서는 동남권 각 지역-경북간 교역규모의 전국 대비 비중이 모

두 0.5% 이상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지역간 공산품 교역구조1)2)

(단위: %, 조원)

to

from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총이출
(조원)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수
도
권

서울 　 0.3 1.2 0.1 0.0 0.2 0.2 0.1 0.1 0.2 0.1 0.2 0.2 0.1 0.3 0.1 0.0  3.5  (26)

인천 0.9 　 2.0 0.1 0.0 0.2 0.3 0.1 0.2 0.2 0.2 0.3 0.2 0.2 0.3 0.2 0.1  5.6  (41)

경기 4.8 1.6 　 0.5 0.1 1.3 2.8 0.7 0.5 0.7 0.7 1.8 0.9 1.3 1.5 0.5 0.1 19.8 (143)

충
청
권

대전 0.5 0.1 0.5 　 0.0 0.1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2.0  (15)

세종 0.1 0.0 0.2 0.1 　 0.0 0.1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7   (5)

충북 1.3 0.4 1.8 0.2 0.0 　 0.7 0.1 0.2 0.1 0.2 0.4 0.3 0.4 0.3 0.1 0.1  6.6  (48)

충남 1.3 0.6 3.3 0.3 0.1 0.6 　 0.5 0.4 0.3 0.3 0.8 0.4 0.6 0.9 0.2 0.1 10.7  (77)

호
남
권

광주 0.3 0.1 0.7 0.1 0.0 0.0 0.1 　 0.1 0.1 0.0 0.1 0.1 0.1 0.1 0.1 0.0  2.1  (15)

전북 0.9 0.2 0.5 0.2 0.1 0.2 0.3 0.1 　 0.2 0.1 0.3 0.2 0.1 0.2 0.1 0.0  3.6  (26)

전남 0.5 0.4 1.6 0.1 0.0 0.2 0.4 0.3 0.3 　 0.2 0.6 0.4 0.4 0.6 0.1 0.1  6.0  (44)

대
경
권

대구 0.5 0.1 0.4 0.0 0.0 0.2 0.1 0.0 0.1 0.1 　 0.6 0.1 0.3 0.4 0.0 0.0  3.1  (22)

경북 1.4 0.4 2.7 0.2 0.1 0.3 0.8 0.3 0.5 0.4 0.7 　 0.6 1.3 1.0 0.2 0.1 10.9  (78)

동
남
권

부산 0.4 0.1 0.5 0.1 0.0 0.1 0.2 0.1 0.1 0.2 0.1 0.2 　 0.5 1.1 0.1 0.0  3.8  (28)

울산 2.2 0.7 2.3 0.2 0.1 0.3 0.8 0.2 0.4 0.4 0.5 1.0 0.8 　 1.1 0.2 0.1 11.2  (81)

경남 1.2 0.4 2.0 0.1 0.0 0.3 0.7 0.2 0.2 0.5 0.3 0.6 0.7 1.1 　 0.2 0.1  8.6  (62)

강원 0.3 0.1 0.2 0.0 0.0 0.1 0.1 0.0 0.1 0.0 0.0 0.1 0.1 0.1 0.1 　 0.0  1.4  (10)

제주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

총이입 16.6  5.4 20.0  2.3  0.7  4.2  7.7  2.8  3.2  3.5  3.5  7.2  4.9  6.7  8.0  2.2  0.8 100 

(조원) (120)  (39) (144)  (17)   (5)  (31)  (56)  (20)  (23)  (26)  (25)  (52)  (36)  (48)  (58)  (16)   (6) (722) 

주 : 1) 공산품 지역간 이출입 총액 722조원의 지역간 교역 구성비(%)
2) 구성비 0.5%, 1.0%, 1.5%, 2.0% 초과 해당 교역액을 음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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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과 달리, 서비스는 서울 중심의 교역구조를 보이며 이중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타지역간 교역액은 345조원으로 전체 서비스 교

역액의 62.0%로 나타났는데, 이중 서울로부터의 이출(263조원)이 전체 서비스 교역액의 

47.3%를 차지하여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각 지역에서 서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표 13>         지역간 서비스 교역구조1)2)

(단위: %, 조원)

to

from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총이출
(조원)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수
도
권

서울 　 3.7 19.5 1.5 0.2 1.7 2.8 1.1 1.4 2.2 1.5 3.0 2.2 1.8 2.8 1.4 0.5 47.3 (263)

인천 1.4 　 1.9 0.1 0.0 0.2 0.3 0.1 0.1 0.2 0.1 0.3 0.2 0.1 0.2 0.1 0.0  5.5  (30)

경기 8.3 1.9 　 0.7 0.2 0.7 1.2 0.4 0.5 0.6 0.5 1.1 0.8 0.5 0.9 0.6 0.2 19.0 (105)

충
청
권

대전 0.6 0.1 0.4 　 0.3 0.3 0.8 0.0 0.1 0.1 0.1 0.1 0.1 0.0 0.1 0.0 0.0  3.1  (17)

세종 0.0 0.0 0.0 0.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3)

충북 0.3 0.0 0.3 0.3 0.0 　 0.1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1.4   (8)

충남 0.5 0.1 0.6 0.4 0.2 0.1 　 0.0 0.1 0.1 0.1 0.1 0.0 0.0 0.0 0.0 0.0  2.3  (13)

호
남
권

광주 0.2 0.0 0.2 0.0 0.0 0.0 0.0 　 0.3 1.0 0.0 0.0 0.0 0.0 0.0 0.0 0.0  2.0  (11)

전북 0.2 0.0 0.2 0.1 0.0 0.0 0.1 0.1 　 0.2 0.0 0.0 0.0 0.0 0.0 0.0 0.1  1.3   (7)

전남 0.3 0.1 0.3 0.0 0.0 0.0 0.1 0.4 0.1 　 0.0 0.1 0.0 0.0 0.1 0.0 0.0  1.6   (9)

대
경
권

대구 0.3 0.0 0.2 0.1 0.0 0.0 0.1 0.0 0.0 0.0 　 1.6 0.1 0.1 0.2 0.0 0.0  2.8  (16)

경북 0.3 0.0 0.2 0.0 0.0 0.0 0.0 0.0 0.0 0.0 0.6 　 0.1 0.1 0.1 0.0 0.0  1.8  (10)

동
남
권

부산 0.7 0.1 0.5 0.1 0.0 0.1 0.1 0.1 0.1 0.1 0.1 0.3 　 1.3 1.9 0.1 0.0  5.4  (30)

울산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1 0.0 0.0  0.8   (4)

경남 0.5 0.0 0.2 0.1 0.0 0.0 0.1 0.0 0.0 0.1 0.1 0.2 0.7 0.2 　 0.0 0.0  2.2  (12)

강원 0.6 0.1 0.5 0.0 0.0 0.1 0.1 0.0 0.0 0.0 0.1 0.1 0.0 0.0 0.0 　 0.0  1.7  (10)

제주 0.4 0.0 0.3 0.0 0.0 0.0 0.0 0.0 0.1 0.1 0.0 0.0 0.1 0.1 0.0 0.0 　  1.4   (8)

총이입 14.7  6.4 25.5  3.6  1.0  3.4  6.1  2.4  2.8  4.7  3.3  7.1  4.6  4.3  6.6  2.6  0.9 100 

(조원)  (82)  (35) (142)  (20)   (6)  (19)  (34)  (13)  (16)  (26)  (18)  (39)  (26)  (24)  (37)  (14)   (5) (556) 

주 : 1) 서비스 지역간 이출입 총액 556조원의 지역간 교역 구성비(%)
2) 구성비 0.5%, 1.0%, 1.5%, 2.0% 초과 해당 교역액을 음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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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간 산업연관구조

1. 지역간 산업연관효과 분석 방법

지역간 산업연관효과 분석은 지역간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한 투입계수에 기초한다. 투

입계수는 중간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부가가치율)로 구분되는데, 각각 중간투입액과 부가

가치를 그 산업의 총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각 산업이 생산물 한 단위

를 생산하는데 투입한 각종 중간재와 부가가치 금액의 구성비를 나타낸다. 중간투입계수는 

다시 중간재의 출처에 따라 지역내⋅지역간 투입계수, 수입투입계수로 나뉜다.

유발계수는 유발하는 항목에 따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등으

로 구분되며,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부가가치액 및 취업인원의 크기를 나타낸다. 생

산유발계수는 투입계수를 매개로 역행렬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

는 생산유발계수에 부가가치계수 및 산출액당 취업인원, 즉 취업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단일 상품, 2지역 산업연관모형14)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는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

역의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된 중간투입액을 의미한다. 각 중간투입액을 생산지역 산출액으

로 나누면 투입계수( =/)를 도출할 수 있다. 대각에 있는 과 는 지역내 투

입계수, 비대각에 있는 와 은 지역간 투입계수에 해당한다.

 <표 14>         2지역 산업연관모형에서의 거래표와 투입계수

중간수요 최종수요
산출액

지역 1 지역 2 지역 1 지역 2

국산
투입

지역 1   
 

 

지역 2   
 

 

수입투입   
 



부가가치  
산출액  

➡

중간수요

지역 1 지역 2

국산
투입

지역 1 
 



지역 2 
 



수입투입 
 



부가가치 
 



산출액 1 1

14)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 작성시 잔폐물을 별도로 고려하나, 본 모형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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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산출액과( )과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사이에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이 성

립하며,

  +   +   +   = 

  +   +   +   = 

이를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산출액과 최종수요의 관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리된 수급방정식      를 산출액에 관하여 정리하면 생산유발계수 행렬을 

도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산투입계수 행렬,     : 산출액 벡터

 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 : 단위행렬

산출액과 최종수요의 관계식        에서    가 생산유발계수이며, 레

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도 한다.

한편,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유발계수 행렬,     :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    : 취업유발계수 행렬


  : 부가가치계수 벡터의 대각행렬

  : 취업계수(산업별 취업자수를 산출액으로 나눈 것) 벡터의 대각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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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는 유발계수에 국산 최종수요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생

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및 취업유발인원 행렬의 원소를 모두 더하면 각각 총산출액, 총

부가가치 및 총취업인원과 일치하는데, 이는 각 지역, 각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는 

궁극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유발액 행렬,     : 부가가치유발액 행렬,    : 취업유발인원 행렬





 


 




 

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액 및 유발인원 행렬을 각 지역 국산 최종수요의 열합, 즉 지역별 

국산 최종수요 총액으로 나누면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수요 단위당 유발효과가 된다.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는 지역별 최종수요 전체 열합 또

는 소비⋅투자⋅수출 등 개별 항목의 열합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며, 최종수요 구성 

및 산업구조가 상이한 지역별 유발효과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수요별 생산유발계수 행렬,     : 최종수요별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 

  : 최종수요별 취업유발계수 행렬

  : 모든 원소가 1인 행렬(  : 행 수,  : 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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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간 산업연관효과

본고에서는 각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계수를 중심으로 지역간 산업연관효과를 설명한다. 

가. 생산유발효과

각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가 발생하면 지역간 산업연관관계를 통

해 자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생산을 유발한다. 먼저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를 비

교해 보면, 경남의 생산유발계수가 1.931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세종(1.931), 광주

(1.897), 울산(1.882) 순이다.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기간중 각 지역의 최종수요 구

성과 지역간 산업연관관계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최종수요 구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체로 공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경남, 울산 등) 또는 투

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의 전국 평균은 1.813인데 이를 유발된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17개 지역의 자기지역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은 1.020이고, 타지역 생산유발계수는 

0.793으로 생산유발효과의 56.3%(=1.020÷1.813)가 지역내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지역별로 지역내 생산유발률15)을 살펴보면, 경기(60.0%), 울산(59.2%), 전남(59.2%) 등이 

높은 반면, 세종(39.6%), 대전(41.1%) 등은 지역내 생산유발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 역시 최종수요의 구성항목과 연관하여 해석해 보면 울산과 전남 등은 지역 특화산업인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 산업의 특성상 지역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역

내 생산유발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세종, 대전 등은 소비나 투자재 또는 그에 필요한 원자

재의 지역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수요에 의한 지역내 생산유발률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16).

15) 지역내 생산유발률 = (최종수요에 의한) 지역내 생산유발액 ÷ 총생산유발액

16) 세종의 경우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으로 최종수요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건설투자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를 타지역에서 이입하기 때문에 지역내 유발률보다는 타지역 

유발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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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지역내 생산유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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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1)

지역
생산

유발계수

최종수요 항목별

자기지역 타지역 소비 투자 수출

수도권 1.797 1.041 0.755 1.708 1.930 1.847 

서울 1.789 1.028 0.761 1.717 1.929 1.847 

인천 1.797 0.885 0.911 1.700 1.931 1.877 

경기 1.802 1.081 0.720 1.702 1.930 1.841 

충청권 1.812 0.943 0.869 1.713 1.927 1.845 

대전 1.767 0.727 1.040 1.715 1.817 1.880 

세종 1.931 0.766 1.166 1.865 1.985 1.955 

충북 1.812 0.928 0.883 1.705 1.963 1.868 

충남 1.818 1.044 0.774 1.699 1.950 1.831 

호남권 1.808 0.994 0.814 1.678 1.958 1.902 

광주 1.897 0.937 0.960 1.697 1.952 2.254 

전북 1.848 0.979 0.870 1.679 1.947 2.153 

전남 1.741 1.030 0.710 1.663 1.966 1.711 

대경권 1.809 0.990 0.819 1.673 1.955 1.903 

대구 1.800 0.894 0.906 1.687 1.952 2.101 

경북 1.814 1.037 0.777 1.661 1.957 1.874 

동남권 1.872 1.077 0.795 1.665 1.945 2.015 

부산 1.778 0.996 0.782 1.670 1.925 1.923 

울산 1.882 1.115 0.767 1.686 1.969 1.917 

경남 1.931 1.102 0.830 1.652 1.947 2.210 

강원 1.751 0.868 0.883 1.630 1.984 2.013 

제주 1.758 0.927 0.831 1.653 1.947 1.878 

전국 1.813 1.020 0.793 1.692 1.938 1.901 

주 : 1) 각 지역의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하는 산출액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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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가가치유발효과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국 평균이 0.774로 이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

종수요가 1,000억원이 발생하면 774억원이 국내의 부가가치로 창출됨을 의미한다. 지역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제주가 0.850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이어서 강원이 0.848로 높

게 나타났는데, 두 지역 모두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소비와 투자는 물론 수출의 부

가가치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진다17). 다음으로 대구(0.828), 대전(0.823), 서

울(0.821) 등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편인데 이는 도시지역이 부가가치율이 높은 소비

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9>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지역내 부가가치유발률)

17)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 단위당 유발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지역별 최종수요의 구성에 영향

을 받는다. 제주나 강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해당 지역의 수출로 기록되기 때문에 음식·숙박, 
레져 등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높고 이는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지역에 비해 수출의 단위당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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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계수도 생산유발계수와 마찬가지로 자기지역에 유발한 경우와 타지역에 유

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국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774는 자기지역 0.452, 타지

역 0.323으로 구성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지역별 국산품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중 

58.3%(=0.452÷0.774)는 지역내에 유발한다는 의미로, 지역내 부가가치유발률18)이라고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63.9%), 경기(61.6%), 부산(60.3%), 제주(59.7%)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36.8%), 대전(45.0%)에서는 생산유발계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은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서비스 수요를 지역내에서 

충당하는 비중이 높고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 및 대전은 생산유발계수에서 보았듯이 중간재 및 최종재의 지역자급률이 낮은 데 따

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느 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부가

가치의 최종수요 지역별 의존도를 보면, 지역내 최종수요 의존도는 전국 평균 40.0%로 나

타났으며, 강원(60.8%), 대구(51.9%), 제주(51.4%) 등 지역이 지역내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대전(42.1%), 서울(41.4%), 세종(41.1%) 등은 타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울산(52.9%), 충남(40.9%)은 수출로부터 유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았다.

 <그림 10>            지역 부가가치의 최종수요 지역별 의존도1)

주 : 1) 지역별 부가가치의 지역내 및 타지역 최종수요로부터의 유발액 비중
2) 수출을 제외한 소비, 투자 기준

18) 지역내 부가가치유발률 = (최종수요에 의한)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 ÷ 총부가가치유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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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1)

지역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 항목별

자기지역 타지역 소비 투자 수출

수도권 0.794 0.487 0.307 0.850 0.816 0.682 

서울 0.821 0.525 0.296 0.852 0.816 0.739 

인천 0.774 0.391 0.382 0.846 0.820 0.633 

경기 0.781 0.481 0.300 0.850 0.816 0.668 

충청권 0.760 0.400 0.359 0.850 0.814 0.637 

대전 0.823 0.370 0.453 0.850 0.834 0.696 

세종 0.806 0.297 0.509 0.830 0.814 0.710 

충북 0.785 0.427 0.359 0.849 0.805 0.686 

충남 0.720 0.407 0.313 0.852 0.809 0.613 

호남권 0.750 0.418 0.332 0.857 0.818 0.576 

광주 0.803 0.420 0.383 0.854 0.812 0.701 

전북 0.801 0.450 0.351 0.854 0.821 0.667 

전남 0.694 0.398 0.297 0.862 0.818 0.507 

대경권 0.769 0.428 0.341 0.863 0.811 0.621 

대구 0.828 0.455 0.374 0.858 0.811 0.715 

경북 0.740 0.415 0.325 0.867 0.810 0.607 

동남권 0.735 0.419 0.316 0.858 0.821 0.609 

부산 0.801 0.483 0.318 0.857 0.826 0.659 

울산 0.630 0.336 0.294 0.848 0.826 0.552 

경남 0.779 0.445 0.333 0.864 0.814 0.676 

강원 0.848 0.487 0.361 0.872 0.817 0.739 

제주 0.850 0.507 0.343 0.867 0.829 0.804 

전국 0.774 0.452 0.323 0.854 0.816 0.641 

주 : 1) 각 지역의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



6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표 17>         지역 부가가치의 최종수요 지역별 의존도1)

(단위: 조원, %)

지역
부가가치액

(조원)

최종수요 지역별 의존도(%)

자기
지역2) 타지역 수출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수도권 830.9 40.9 33.9 16.0 4.8 3.4 3.4 4.6 1.3 0.4 25.2 

서울 370.9 38.9 41.4 20.0 5.4 4.2 4.0 5.8 1.6 0.5 19.7 

인천 78.2 35.4 35.9 19.5 4.4 3.5 3.2 3.6 1.3 0.4 28.7 

경기 381.8 44.0 26.2 11.5 4.3 2.7 2.8 3.6 1.1 0.3 29.8 

충청권 196.1 33.2 33.9 17.1 6.8 2.8 2.5 3.4 1.0 0.3 32.9 

대전 36.9 41.2 42.1 19.2 12.4 3.3 2.6 3.3 0.9 0.3 16.7 

세종 7.6 38.3 41.1 13.5 19.2 2.2 2.1 3.1 0.8 0.2 20.6 

충북 54.3 34.4 34.2 17.7 5.7 2.8 2.8 3.8 1.1 0.3 31.4 

충남 97.4 29.2 30.0 16.3 4.2 2.8 2.4 3.1 0.9 0.3 40.9 

호남권 146.9 42.5 29.9 13.9 3.6 5.5 2.2 3.2 1.0 0.5 27.6 

광주 34.0 45.2 31.5 12.0 3.1 11.0 1.6 2.3 1.1 0.5 23.3 

전북 44.2 50.2 29.6 14.5 4.5 3.7 2.3 3.0 1.0 0.6 20.2 

전남 68.7 36.2 29.2 14.4 3.3 4.0 2.5 3.8 0.9 0.4 34.5 

대경권 151.2 39.7 29.6 12.5 3.4 2.4 5.4 4.7 0.9 0.3 30.7 

대구 51.2 51.9 28.5 9.3 3.5 1.9 8.8 4.3 0.6 0.2 19.6 

경북 100.0 33.5 30.1 14.1 3.3 2.7 3.7 4.9 1.1 0.3 36.4 

동남권 256.9 36.9 27.5 12.0 2.8 2.4 2.9 6.4 0.7 0.3 35.5 

부산 84.1 46.9 27.4 9.6 2.5 2.2 2.7 9.5 0.7 0.3 25.6 

울산 71.0 18.7 28.3 14.0 3.1 2.4 3.3 4.3 0.8 0.4 52.9 

경남 101.8 41.3 27.1 12.6 2.9 2.5 2.9 5.2 0.8 0.2 31.6 

강원 39.1 60.8 29.2 17.9 3.3 1.9 2.7 3.0 0.0 0.3 10.0 

제주 16.4 51.4 36.4 18.5 3.7 6.2 2.5 4.6 0.9 0.0 12.2 

전국 1,637.5 40.0 32.1 15.1 4.4 3.3 3.3 4.5 1.1 0.4 28.0 

주 : 1) 지역별 부가가치의 지역내 및 타지역 최종수요로부터의 유발액 비중 
2) 수출을 제외한 소비, 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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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유발효과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의 전국 평균은 11.4로, 이는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하면 

취업자수가 11.4명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를 자기지역과 타지역에서 유발한 인원으로 구분

하면, 지역내 6.6명, 타지역 4.8명으로 나뉘며 지역내 취업유발률은 58.1%(=6.6÷11.4)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제주(14.2), 대구(14.0), 전북(13.2), 대전(13.0), 강원(13.0), 서울(12.9) 등 대체로 서

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이 높았다. 특히 대전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된 지역은 

지역내 취업유발률도 전국 평균(58.1%)을 상회하였다. 대전(46.3%)은 세종(32.9%), 울산

(43.6%)과 함께 지역내 취업유발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울산은 대전, 세종과 

달리 취업유발계수(7.5)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특화산업인 석유화학제품 및 운

송장비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낮은 반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한 서비스 공급은 부산 등으로부터의 이입으로 충족시키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지역내 취업유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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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1)

(단위: 명/10억원)

지역
취업

유발계수

최종수요 항목별

자기지역 타지역 소비 투자 수출

수도권 11.8 7.2 4.6 13.7 11.4 8.8 

서울 12.9 8.3 4.6 13.6 10.8 12.9 

인천 11.6 5.8 5.8 13.9 11.8 7.8 

경기 11.1 6.7 4.4 13.7 11.7 7.3 

충청권 10.4 5.1 5.2 14.3 11.3 5.8 

대전 13.0 6.0 7.0 14.7 12.1 7.8 

세종 11.8 3.9 7.9 13.6 11.3 8.2 

충북 11.2 6.0 5.2 14.2 11.5 6.9 

충남 8.9 4.5 4.4 14.1 10.9 5.3 

호남권 11.4 6.6 4.9 14.8 12.4 6.5 

광주 12.8 7.2 5.6 14.9 12.8 8.7 

전북 13.2 8.3 5.0 15.3 12.6 9.0 

전남 9.7 5.3 4.4 14.2 12.1 5.1 

대경권 11.8 6.7 5.1 15.0 11.6 7.6 

대구 14.0 8.4 5.6 15.3 12.1 10.8 

경북 10.7 5.9 4.8 14.7 11.4 7.1 

동남권 10.6 6.0 4.6 14.0 11.5 7.5 

부산 12.8 8.1 4.7 14.1 11.9 10.4 

울산 7.5 3.3 4.2 13.7 11.4 5.5 

경남 11.7 6.8 4.8 14.0 11.4 9.4 

강원 13.0 7.7 5.3 13.7 11.4 12.7 

제주 14.2 9.2 4.9 14.7 11.6 18.7 

전국 11.4 6.6 4.8 14.0 11.5 7.7 

주 : 1) 각 지역의 국산품 최종수요 10억원이 해당 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하는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수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이재민 과장, 장수정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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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시스템(ECOS) 수록 통계

No 통계명칭 내         용

1 통화 및 유동성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본원통화 본원통화 구성내역(말잔)
본원통화 구성내역(평잔)

M2(광의통화)

　
　

M2 상품별구성내역(말잔)
M2 상품별구성내역(평잔)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말잔)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평잔)
M2 기관별구성내역(말잔)
M2 기관별구성내역(평잔)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종합표, 말잔)

중앙은행 개관표(말잔)
기타예금취급기관 개관표(말잔)

Lf(금융기관 유동성) 관련통계 Lf 상품별 구성내역(말잔)
Lf 상품별 구성내역(평잔)
Lf 기관별 구성내역(말잔)
Lf 기관별 구성내역(평잔)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계절조정계열)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원계열)

2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화폐발행잔액 화폐발행잔액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상반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말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말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3 예금/대출금/기타금융 　

예금은행 수신
　

　
　

예금은행 종별예금(말잔)
예금은행 종별예금(평잔)
예금은행 예금주별예금(말잔)
예금은행 기간별 정기예금(말잔)
예금은행 총수신(말잔)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산업별 대출금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비은행기관 수신(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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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내         용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비은행기관 수신(평잔)
비은행기관 여신(말잔)

지역별 여수신 예금은행 수신 및 여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및 여신

생명보험회사 수신 및 여신

가계신용
　
　

가계신용(분기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월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월별)

기타금융통계
　
　
　
　

예금은행 예금회전율

금융기관 점포 및 인원현황

은행대출금 연체율

보험계약실적

예금규모별 계좌 및 금액

4 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일별)
시장금리(월, 분기, 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

대출금리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 금리연동대출 비중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5 지급결제 　

어음교환 및 부도
　

어음교환 및 부도

지역별 어음부도율

한은금융망 한은금융망

지로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은행공동망

BIS기준통계
　

결제시스템별 통계

지급수단별 통계

전자금융통계
 
　

인터넷뱅킹

전자어음

전자화폐

전자지급서비스

회계시스템통계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오전/오후 차액결제표

일일지급결제동향

신용카드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여신금융협회)
금융정보화 통계 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753rd  2020

No 통계명칭 내         용

금융정보화 통계 증권

보험

기타

6 증권/재정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주식시장(일별)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투자자별 주식거래

증시주변자금동향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채권거래 채권거래

주요 국공채 발행 및 잔액 주요 국공채 발행 및 잔액

재정
　

통합재정수지

조세징수액

7 물가 　

생산자물가지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특수분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2015=100)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1910~1964)(2015=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5=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5=100)
총산출물가지수(2015=100) 총산출물가지수(2015=100)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2015=100)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수출물가지수(특수분류)(2015=100)
수출물가지수(품목별)(2015=100)

수입물가지수(2015=100)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수입물가지수(특수분류)(2015=100)
수입물가지수(품목별)(2015=100)
수입물가지수(용도별)(2015=100)

기타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KB)
주택전세가격지수(KB)
지역별 지가변동률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상권별 오피스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중대형매장용부동산임대가격지수

8 국제수지/외채/환율 　

국제수지 국제수지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경상수지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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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내         용

국제수지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결제통화

수입결제통화

지역별 국제수지 지역별 경상수지

지역별 자본수지·금융계정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

수입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수출금액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수입물량지수

교역조건지수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IIP)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무/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순대외채권

환율
　

일일환율

평균환율, 기말환율

해외투자/차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외국인투자(신고기준)

9 기업경기/ 소비자동향/ 경제심리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 전기간)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기업경기실사지수(지역)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전국)(월)(2008년9월~)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전국)(분기)
(1995년3분기~2008년 2분기)
기대인플레이션율(한국은행, 전국)(월)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지역)(월)

경제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

10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주요지표 연간지표

분기지표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 규모 경제활동별 GDP 및 GNI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GDP 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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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내         용

생산 및 지출, 소득 및 처분,
자본거래, 국외거래(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
자본거래(명목, 연간)
국외거래(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생산, 소득,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총자본형성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주체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및 투입,
산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계정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명목, 연간)

총저축과 총투자 총저축과 총투자(계절조정, 명목, 분기)
총저축과 총투자(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정보통신산업(실질) 정보통신산업(계절조정, 실질, 분기)
정보통신산업(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11 자금순환 　

2008 SNA기준 금융거래표(2009~)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8~)

1993 SNA기준(2002~2013) 금융거래표(2003~2013)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2~)

1968 SNA기준(1975~2005) 금융거래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1968 SNA기준(1969~1974, 연간) 금융거래표(1970~1974)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9~1974)

1953 SNA기준(1962~1970, 연간) 금융거래표(1963~1970)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2~1970)

12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지표 기업경영분석지표(2009~,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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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분석지표 기업경영분석지표(2007~2010)
기업경영분석지표(~2007)

성장성에 관한 지표 성장성에관한지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2007~2010, 표본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1998~2007, 표본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1990~1997,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 손익의 관계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손익의 관계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손익의 관계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손익의 관계비율(2007~2010,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1998~2007,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 자산·자본의 회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1990~1997,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 생산성에 관한 지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2007~2010,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2002~2007,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1998~2006,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1990~1997,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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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의 구성 부가가치의 구성(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부가가치의 구성(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부가가치의 구성(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부가가치의 구성(2007~2010,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2002~2007,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1998~2006,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1990~1997,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8~2010,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0~2007,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9,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7~1998,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0~1996, 표본조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손익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손익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손익계산서(2008~2010, 표본조사)
손익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9,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7~1998,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0~1996,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7~2010,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0~2007,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1990~1999,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07~2010,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1990~1999,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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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2012~)
현금흐름표(2008~2011)
현금흐름표(1995~2007)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12~)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08~2011)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1995~2007)

현금흐름비율 현금흐름비율(2012~)
현금흐름비율(2008~2011)
현금흐름비율(1995~2007)

기업경영분석(분기) 성장성에 관한 지표

손익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의 회전율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1분위

2분위(중위수)
3분위

기업경영분석(지역)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울산

13 산업연관표 　

14 국민대차대조표(2015년 기준년) 　

자산별 자본스톡 자산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자산별 순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자산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자산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명목, 연말기준)
자산/부채의 증감(명목)
순자산 증감(명목)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명목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중립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실질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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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명목, %)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명목, %)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15 대출행태서베이 　

대출태도 대출태도

신용위험 신용위험

대출수요 대출수요

16 산업 및 고용 　

산업일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
설비투자지수

경기종합지수

농림어업 농림생산지수

어획량

농어가인구 및 가구수

경지면적

농어가 자산 및 부채

광업 및 제조업 산업별 생산·출하·재고지수

재별 제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

설비용 기계류 생산지수

기계수주액

품목별 광공업 생산·출하·재고·내수·수출량

제조업 재고율지수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부문별 전력사용량

발전전력량

에너지소비량

석유제품수급

국내건설수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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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건축허가현황

건축물착공현황

건설기성액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주택보유수 및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현황

서비스업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재별 및 상품군별 판매액지수

도소매업 재고액지수

소비재 수입액

여객수송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실적

고용, 임금, 가계, 사회 경제활동인구

추계인구, 고령인구비율, 합계출산율

고용보험가입현황

농가가계수지

실업급여수급실적

산업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총액

직종별평균임금

노동생산성지수

단위노동비용지수

시간당 명목임금지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소득분배지표

17 거시경제분석 지표 　

18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중앙은행할인율

주요국제금리

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상품가격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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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통계 산업생산지수(계절변동조정)
실업률(계절변동조정)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1인당 GNI
국내총투자율

총저축률

국내총생산(PPP적용)
PPP환율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남북한 주요지표비교(총량)
남북한 주요지표비교(남한/북한 배율)

북한GDP 관련통계 북한GDP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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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4분기 통계공표일정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동 공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표 일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참조

공표일 시각 대상통계 담당팀

10월

7일(수) 12:00 2020년 2/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자금순환팀

8일(목) 08:00 2020년 8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5일(목) 12:00 2020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5일(목) 12:00 2020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6일(금) 06:00 2020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0일(화) 12:00 2020년 상반기중 결제통화별 수출입(잠정) 국제수지팀

21일(수) 06:00 2020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1일(수) 12:00 2019년 기업경영분석 기업통계팀

27일(화) 8:00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국민소득총괄팀

28일(수) 06:00 2020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조사팀

28일(수) 12:00 2020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29일(목) 6:00 2020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9일(목) 12:00 2020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11월

5일(목) 08:00 2020년 9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2일(목) 06:00 2020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3일(금) 12:00 2020년 9월중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9일(목) 12:00 2020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국외투자통계팀

20일(금) 06:00 2020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4일(화) 06:00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조사팀

24일(화) 12:00 2020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금융통계팀

25일(수) 06:00 2020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5일(수) 12:00 2020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27일(금) 12:00 2020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12월

1일(화) 08:00 2020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국민소득총괄팀

2일(수) 12:00 2020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금융통계팀

4일(금) 08:00 2020년 10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5일(화) 12:00 2020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5일(화) 12:00 2020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6일(수) 06:00 2020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7일(목) 12:00 2020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기업통계팀

22일(화) 06:00 2020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9일(화) 06:00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조사팀

29일(화) 12:00 2020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30일(수) 06:00 2020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30일(수) 12:00 2020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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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리뷰』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국민계정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계정과 관련된 동향과 분석자료, 새로운 통계 및 분석기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종합 ․ 수록하여 『국민계정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책자

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원고 게재

를 희망 하는 분은 다음의 요령에 의거 원고를 작성 ․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주제>

◦ 국민소득, 산업연관, 국제수지, 자금순환, 계절변동조정, 초단기예측, 지수이론, 표본

설계 등 국민계정의 편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원고 투고요령 및 게재>

◦ 본지의 발간기준일(3월, 6월, 9월, 12월 말일)을 참고하여 발간 2개월 전까지 원고 

및 파일을 제출

◦ 원고 제출시 저자의 이력서 및 영문성명,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별지에 기재하여 송부

◦ 제출된 원고는 행내외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후『국민계정리뷰』편집위

원회가 수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원고작성 요령>

◦ 원고는 A4용지에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씨 크기는 본문 11, 각주 9의 크기

로 하여 행간은 160으로 설정하고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 원고의 처음은 제목, 저자명, 요약, 목차 등을 포함하고 요약은 첫 장을 넘지 않도

록 작성

◦ 본문의 장 ․ 절 구분은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하며,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

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사용

◦ <표> <그림>의 일련번호는 장절 구분하지 않으며 글씨체는 돋움(표 제목 10, 표 

내용 10, 표 주석 9)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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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은 동양문헌의 경우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기

재순서는 저자명, 논문명, 서명, 호, 발행처, 연도, 인용쪽의 순으로 기재하며 이중 

논문명은 “  ”로, 서명은 동양문헌의 경우『  』,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문의처>

(0453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프리즈마 111)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국민계정리뷰』담당자 앞

전화: (02)759-4277, 5239  팩스: (02)759-4387  E-mail : bokstat3@bok.or.kr

『국민계정리뷰』수록 원고 목록 안내

『국민계정리뷰』각 호에 수록된 원고의 목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의 ①조사 ․
연구－②간행물－③발간주기별 검색－④계간－⑤국민계정리뷰에 게시되어 있으며 매분기마다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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